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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

님의 말씀에서 점점 떠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후대를 가르치고 양육하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에 부족함 없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

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종교개혁 500주년
조진모 목사 

7면

시 론
김풍운 목사

2면

아는 게 힘이다! 
새라김 사모

5면

선교의 창
송종록 목사

13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2015년부터 “베네딕트 옵션” 논

란은 미국사회에서 진행됐지만, 대

통령 선거라는 빅 이슈에 묻혀 별

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논란의 장본인이 된 로드 드레

어(Rod Dreher)가 드디어 이 운동

의 핵심이 담긴 책(The Benedict 

Option: A Strategy for Christians 

in a Post-Christian Nation)을 지

난 3월 출간하면서, 본격적으로 논

란이 재점화 됐다.

물론 미 언론들은 드레어의 책이 

출간되기 이전부터 “베네딕트 옵

션’을 두고 보수주의 우익, 그것도 

부유한 백인들이 벌이는 일종의 분

리주의나 도피성 운동이 아니냐는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

럼프 대통령 당선이후, 현재와 같은 

정치적, 문화적 상황에서 크리스천

들이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드레어의 주장이 탄력

을 받고 있다. 그것도 마치 6세기에 

로마의 멸망을 목도하고 수도원 생

활만이 대안이라고 외쳤던 베네딕

트 성인(St. Benedict of Nursia)을 

따라서, 크리스천들만의 공동체 생

활을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티투데이는 

이처럼 논란이 불거질 것을 예상해 

지난 3월호 커버스토리로 드레어의 

주장(The Benedict Option's 

Vision for a Christian Village: 

How to conserve and strengthen 

the American church)을 싣고, 복

음주의 진영에서 사역하는 각계각

층 리더십들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지난 3월 23일에는 뉴욕 유니온리

그 클럽에서, 정치와 종교 관련 전

문 언론매체 3사(First Things, 

Plough, and The American 

Conservative) 주최로, 드레어를 초

청해 카톨릭, 동방정교회 그리고 복

음주의 진영 인사들이 모여 직접 

듣고 묻는 자리까지도 만들어졌다

(Hundreds gathered in New York 

City to discuss Rod Dreher’s new 

book, 'The Benedict Option,' and 

to consider his call for 'strategic 

retreat'). 그만큼 따끈따끈할 정도

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쟁점이기에 

일반 언론이나 정치와 종교관련 매

체들에 연일 등장하는 뜨거운 감자

다.

드레어가 말하는 크리스천의 전

략적 후퇴인 ‘베네딕트 옵션’은 저

명한 철학자인 알레스데어 매킨타

이어(Alisdair MacIntyre)의 역작 “

덕의 상실(After Virtue)”의 마지막 

문장에서부터 시작된다. 
<3면으로 계속>

공동체 영성 통해 기독교적 덕목 재건한다! 고난, 그 낮은 곳이 은혜입니다!

베네딕트옵션의 비전인 크리스천마을 그림

Gospel Coalition, 후기 기독교시기에 생존위한 수도원운동 ‘베네딕트 옵션’ 전략 소개와 장단점 소개 2017년 고난주간 맞아 십자가 신학=고난의 영성 되새겨 

소위 “후기-크리스천 사회”에서 신실한 크리스천으

로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무엇일까? 특히 낙

태와 동성애 운동으로 그나마 영향력을 발휘했던 교

회의 가치나 덕목들마저 위협받는 세상 문화에서 크

리스천의 생존 방법은 어떠한 형태를 가져야 하는지,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고민한지 오래다.

이에 “베네딕트 옵션(The Benedict Option)”이라

는 전략이 소개돼, 찬반 논쟁으로 복음주의 진영 안팎

에서 그 논란의 파장이 만만치 않게 진행되고 있다. 

보수주의 진영에서도 우익에 속하는 사람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베네딕트 옵션”은 바로 현재 인간사

회, 특별히 교회공동체가 직면한 도덕적 기준의 위기 

앞에서, 6세기 경 베네딕트를 통해 도입된 엄격한 규

율과 노동을 통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함으로 기독교

적 가치나 덕목을 회복 또는 재건하자는 운동이다.

이에 대해 복음주의 진영의 새로운 대변인격인 “복

음연합(Gospel Coalition)”은 훌륭한 발상이자 전략

이지만 조금은 부족하고 빈약한 자세라고 비판한다

(The Benedict Option: Good Strategy, Bad 

Posture).

사순절의 절정에 이른 고난주간이 시작된다. 이 

고난주간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의 개인의 경건 차

원을 넘어서서 인간의 죄와 고통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는 고난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단순히 경건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전 인류를 위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

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의 죄와 고통, 가

난과 질병, 이슬람무장단체(IS)의 살육 등 각 종 

테러와 민족들의 분쟁, 사회적 갈등, 커져가고 있는 

사회적 빈부 격차 등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그리

고 오늘날 우리를 위해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성찰한다. 바로 종교개

혁자들인 루터와 칼빈을 통해 십자가 신학과 고난

의 영성을 다시 살펴본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부활

의 승리는 역사의 모든 고통과 고

난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부

활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없

이는 이뤄질 수 없다. 부활의 승

리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이라는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라는 

대속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

냥 부활의 승리축제에 도취하는 

기독교는 번영의 종교나 기복종

교와 다를 바 없다. 과정의 진통

보다는 결과의 열매만 따먹으려

는 왜곡된 모양이다. 그러나 언제

부터인지 교회에 고난을 따르려

는 여정이 사라졌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능하시면 이 고난

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했으며 예수는 이 

고난의 잔, 십자가를 져야했다. 이

는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인

간들의 죄와 악의 문제를 대신 짊

어지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였다. 오로지 인류 역사에 나

타난 유일한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십자가에서 인류가 저

지른 여태까지의 죄와 앞으로 지

을 죄 모두를 대속하기 위해 대속

의 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인간의 하나님

에 대한 지식의 유일한 참된 자리

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강력

하게 말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CRUX sola est 

nostra theologia).” 따라서 ‘십자

가의 신학자’는 믿음을 통해 그리

스도와 그의 고난과 십자가 안에 

나타난 그의 계시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사람

이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특별히 고난을 통해 알려진다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언급이지만 하나의 

더 깊은 영적인 진리가 내포돼 있

다.
<3면으로 계속>

“하나님 지식의 유일한 참된 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성화의 과정에 위치...성도에 종말론적 의미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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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입학을 1년 미룬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

들보다) 11살이 됐을 때 부주

의(inattention)나 과다행동

(hyperactivity)이 73% 적었

습니다. 이 효과는 놀랍게도 

상당히 오래 지속됐습니다.”

연구진 가운데 한 명인 스

탠포드 교육대학원의 토마스 

디 교수는 덴마크 국립 사회

과학연구원의 한스 헨릭 지베

르트센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

다. 유치원 입학 시기가 부주

의나 과다행동에 미치는 효과

는 강력하고 오래 갔으며, 시

간이 흘러 학년이 올라가면서 

차이가 줄어들 거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더 커졌다. 1년 

늦게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아이들의 경우 11살이 됐을 

때 거의 예외 없이 부주의나 

과다행동이 또래 평균보다 덜 

나타났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ADHD,  Attent ion 

Def ic i t  Hyperact iv i ty 

Disorder)”의 주요 특징이기

도 한 부주의와 과다행동은 

어린이의 자제력을 약화시킨

다. 앞선 연구를 보면 어린이

의 자제력은 학업 성취도와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스

탠포드 연구진이 진행한 이번 

연구에서 부주의나 과다행동

이 덜 나타난 학생들은 나중

에 고등학생이 됐을 때 시험 

성적도 대체로 높았다.

핀란드나 독일 같은 나라들

은 이미 취학 연령이 상대적

으로 높다. 어린 시절 유치원

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해도 

나중에 딱히 학업에 지장을 

받지는 않는 것 같다. 실제로 

15세를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

도 평가에서 핀란드 학생들은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

문이다.

미국 어린이들은 보통 만 

다 섯  살 에  유 치 원

(kindergarten)에 들어간다. 

오늘날 미국 유치원생 가운데 

약 20%가 여섯 살이다. 미국

에서 생일 기준 취학 연령을 

조금 더 앞당기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지만, 오히려 대세는 

아이들을 일찍 제도권 교육에 

맡기는 대신 집에서 더 오래 

놀리며 키우다 천천히 유치원

에  보 내 는  “ 레 드 셔 팅

(redshirting)”이다. 연구에 따

르면, 특히 경제 사정이 넉넉

한 부모들이나 남자아이인 경

우에 레드셔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나이가 더 많은 아

이들이 이것저것 잘할 수 있

는 게 많고, 능력은 곧 자신감

으로 이어지며, 자신감은 더 

높은 성취도로 이어지는 선순

환 구조를 기대하기 때문이

다.

스탠포드 연구진은 유치원

에 늦게 입학하는 것과 높은 

시험 성적 사이에 직접적인 

연 관 관 계 가 

나타나지 않

자, 시험 성적 

대신 정신 건

강의 차이를 

살펴봤다. 연

구진은 덴마

크 출생집단

( D N B C , 

D a n i s h 

N a t i o n a l 

Birth Cohort) 

연구의 방대

한 최근 조사 자료 가운데 7

세, 11세의 정신건강 상태를 

기록한 데이터를 사용했다. 7

세 어린이 54,241명의 부모가 

자녀의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

하는 설문에 답했고, 이 가운

데 35,902명의 부모는 아이가 

11살이 됐을 무렵 다시 한 번 

설문에 답했다.

덴마크 어린이들은 만 6세

가 되는 해에 유치원에 입학

한다(올해 2011년생 어린이

들이 입학하는 셈). 연구진은 

인구조사 데이터와 덴마크 교

육부의 취학 아동 데이터를 

분석해 생일이 기준시점인 1

월 1일 직전, 직후에 있는 어

린이들을 추려내 나이의 효과

를 보기로 했다. 이미 여섯 번

째 생일이 한참 전에 지난 어

린이와 아직 여섯 번째 생일

이 오려면 먼 아이가 같은 학

년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여

섯 살 때만 해도 몇 개월 차이

는 성장과 발달 정도에서 작

지 않은 차이를 낳는다.

덴마크에서는 유치원 입학

을 1년 미룬 아이들이 누구나 

무 상 으 로  유 아 원 ( p r e -

kindergarten)에 갈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환경이

다. 그래서 덴마크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쉽사리 확대 해석해선 안 된

다. 훌륭한 무상교육 같은 대

안이 없는 사회에서 부모들은 

아마도 자녀를 일찍 유치원에 

보내 교육을 하는 것을 여전

히 선호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이 제기된다. 학교에 늦

게 입학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자제력이 높은 이유는 틀에 

박히지 않은 놀이를 통해 사

고하고 스스로 학습한 덕분일

까? 발달심리 연구들을 보면 

특히 어린이에게 감정적, 지

적인 자기 관리를 가르치는 

데 상상력을 자극하는 놀이는 

무척 중요하다. 연구진은 이

런 설명을 함께 달았다.

“학교에 늦게 입학하는 어

린이들은 이렇게 즐거운 놀이 

환경을 (적절한 시기에) 충분

히 겪고 왔을 수 있다.” 어쩌

면 아이들은 놀면서 배운다거

나 놀면서 큰다는 말이 꼭 맞

는 말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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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학, 좋은 것만은 아니다!
Quartz, 스탠포드대학 연구 통해 조기 유치원 교육 장단점 보도

1년 늦게 유치원 입학생 자제력 훨씬 높아

부주의, 과다행동 또래 평균보다 덜 나타나

아이를 또래와 같은 나이에 유치원에 보내는 게 좋을까? 아

니면 1년 더 기다렸다가 천천히 보내는 게 좋을까? 부모라면 누

구나 한 번쯤 해본 고민일 것이다. 스탠포드대학교 연구진이 

덴마크 어린이들의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최대 1년 더 늦게 

유치원에 입학한 아이들의 자제력이 일찌감치 유치원에 다니

기 시작한 아이들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tanford 

researchers show we’re sending many children to school 

way too early).

시론

예레미야 15장 1절(“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세

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타난다고 해도 나는 이 백성에게 자

비를 베풀지 않고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말씀에

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을 얼마나 신임하셨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참 아름다운 지도자들이다. 미국도 한국도 지도

자들이 많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도 많다. 특

별히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선을 앞에 둔 조국을 생각하며 기

도할 때 정말 누구를 믿어야할지 모르겠다. 이러한 때에 필

자는 일평생 아름다운 지도자로 백성들을 섬겼던 사무엘에 

대하여 생각하므로 자신과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을 

찾고자 한다.

첫째, 사무엘은 맡은 일에 부지런히 충성한 지도자였다. 

사무엘상 7:15-16을 보면 “사무엘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일하였다. 그는 해마다 벧엘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 곳의 모든 소송 

문제를 처리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다. 성경은 곳곳에서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충성과 부

지런함을 강조한다.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충성한 종들이 칭찬과 상을 받고 주인의 즐거

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교인들에게 “누구든지 일

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편지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하여 왕자들에게 부

지런한 것에 대하여 너무 많이 강조하였다. 사무엘이 외모가 훌륭하다든지 세상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일에 부지런히 충성하므로 신임하신 것

이라 생각된다. 

둘째, 사무엘은 기도 많이 하는 지도자였다. 어린 사무엘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모두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그는 특별히 

자기에게 섬기라고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한 지도자임을 알

게 된다. 그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일선에서 물러나며 “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

을 중단함으로 여호와께 범죄 하지 않을 것입니다”(삼상12:23)라고 말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찡하게 만든다. 미국인들이 링컨대통령에 대한 향수와 존경심이 많은 것은 그가 누

구보다도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였기 때문이라고 믿어진다. 

교회에 새로 부임한 어떤 목회자 이야기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박사학위도 가졌지만 그의 설교를 통하여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함을 느끼기 시작하였

다고 한다. 은퇴한 전임목회자는 영어도 서툴고 외모도 그만 못했지만 교인들은 그의 설교

를 들을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말도 들리기 시작하자 오래 전부터 교회를 섬겨온 

사찰집사에게 전임과 자신의 다른 점에 관하여 묻게 되었다. 사찰집사는 “다른 것은 잘 모

르겠는데 분명한 한 가지는 가끔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전임목사님은 앞쪽에 앉아서 흐느

끼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라고 말했고 그 후 신임 목회자는 기도를 많

이 해야 할 필요를 깊이 깨닫고 실천하니 설교가 점점 더 은혜롭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맡겨주신 사명과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던 사울을 신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지도자들을 찾고 계신다. 우리 모두 더 많이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자! 

셋째, 사무엘은 남을 속이지 않는 진실한 지도자였다. 사무엘상 12장 4절에 “당신은 우

리를 속이거나(cheat) 못 살게 군 일이 없으며 단 한 번도 뇌물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은 백성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사무엘에 대한 증언이다. 그래서 하나님

은 그를 모세와 함께 신뢰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남을 속이는 거짓말쟁이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한 눈

과, 거짓말하는 혀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손과,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

고 빨리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토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잠

6:16-19). 일곱 가지 중 세 가지가 남을 악한 목적을 가지고 속이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자

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과 이웃과 교인들과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을 

과연 믿으실 수 있을까?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캐나다 총리를 세 번 지낸 쟝 끄레띠앙(Jean Chrétien, 1934- )

에 관한 이야기로 글을 맺고자 한다. 그는 19형제 중 18번째로 태어났는데 한쪽 귀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아였고 안면근육이 마비되어 얼굴모양도 일그러져 보이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고 성장한 정치인이었다. 총리 선가유세 중 자신이 말을 제대로 못

하는 점에 관하여 양해를 구하며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자기의 마음을 믿어 달라고 말

했을 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라는 야유

를 듣게 되었다. 그 때 그가 어눌하지만 단호하게 한 말이 너무 귀하다. “그렇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짓말은 안합니다.” 캐나다 국민들은 그러한 그를 믿고 지

지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맡은 일에 부지런히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 국

민을 속이지 않는 진실한 사람 곧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미국과 조국을 섬길 수 있도록 기

도하자! 나라와 교회와 선교지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지도자들로 채워지도록 기도하

자! 
pwkim529@gmail.com

믿을 수 있는 사람

김풍운 목사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



<1면에서 계속>

매킨타이어는 다원주의 시대에 

추구해야 할 공동선과 가치문제를 

언급한 도덕철학자로, 현재사회에

서 결국 모두가 추구할 수 있는 공

동선을 인정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다원주의는 결국 인류가 어렵게 

얻어낸 자유의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공동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베넥딕트 

성인이 추구했던 방법 즉 수도원

과 공동체적 영성훈련을 통해 덕

을 지키고 함양해야한다고 말한다.

드레어는 “만약에 우리가 생존

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상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우리 신

앙의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

서 극단적으로라도, 우리는 어떠한 

타협도 없고 얼마가 소요되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문화 전쟁들에서 

더 이상 샌드백처럼 얻어터지지만 

말고 노아의 방주를 대신 건설해 

홍수 후를 대비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길 

수도 없는 정치적 전투들에 에너

지나 자원들을 소비하는 것이 아

니라 어떠한 경우나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일종

의 저항 운동과 같은 네트웍이나 

기관들 그리고 공동체들을 건설하

자는 것이 그 실천 영역이 된다. 그

래서 기독교적 신앙과 희망을 공

고히 할 수 있는 습관들과 실천들

을 배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세

상 영역에서 후퇴하는 것이다. 

결국 세상 문화와의 전쟁에서 버

틸 수 있거나 승리할 수 있는 유력

한 무기가 없다면, 수도원과 같은 

엄격한 규율로 통제되는 기독교 

공동체 생활을 통해 충분히 승리

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자는 것

이 바로 “베네딕트 옵션”이다.

복음주의 진영에서의 반응은 동 

옵션은 새로운 시도가 아닌 오래

된 전략이라고 해석한다. 드레어가 

언급하는 “베네딕트 규율” 준수는 

우리 모두가 사막으로 나아가 수

도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대신 

올곧은 것들만으로 사랑할 수 있

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중요성과 함께 고대교회의 영적 

훈련들과 수행들을 포용해 마지막 

시대에 생존이 아닌 승리할 수 있

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베네

딕트 옵션”은 후퇴가 아닌 문화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전혀 새로운 것

이 아니다. 미국 침례교회 설립자 

로저 윌리엄스는 프로비던스

(Providence) 자치구를 세웠고, 윌

리 엄  펜 은  펜 실 베 이 니 아

(Pennsylvania) 자치구를 세웠다. 

이들 자치구는 모든 종교의 자유

를 무한히 보장한 구역으로 오늘

날 미국의 모형이 됐다.  여기서 드

레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 

사회가 던져주는 소외와 분단을 

역전시키기 위한 공통된 실천들과 

제도들이 있는 공동체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딕트 옵션”

은 잠재적 위험성 즉 일부 크리스

천들은 오늘날 크리스천으로 살아

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전

적으로 수비적인 자세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게 된다. 

상상해보라! 영원할 것만 같았

던 로마제국의 몰락, 중세시대에 

밀어닥친 암흑시대, 그리고 두 번

의 세계대전을 경험한 사람들이 

드레어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수

용해, 어쩔 수 없는 운명주의로 빠

져들어 세상을 피해 그저 수도원

으로 도피하는 장기적인 문화적 

수동주의를 양산할 수 있다.

인류 역사상 세상은 항상 흔들

려왔다. ‘나쁘거나’ ‘좋았거나’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흔들려왔다는 표

현이 정확하다. 이처럼 흔들리는 

세상에서 크리스천의 기본자세는 

항상 수도원적인 것이 아니라 선

교 적 인  것 이 었 다 ( T h e 

fundamental posture of the 

Christian should be missionary, 

not monastic).

물론 드레어는 문화적 도전이란 

맥락에서 수동성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버틸 수 있고 더 나

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근간을 다지

고 또 다지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들이 서로를 위하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

상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자

는 그의 주장에서 부족한 것은 바

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모순들

이나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의 교회공

동체의 이미지는 야만인들에게 둘

러싸인 요새가 아니라 바로 선교

적인 크리스천들이 열정적으로 지

옥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사도행전

에서 선교는, 절대로 현 상태를 유

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나아가

는 것이었다. 결국 기독교적 선교

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지, 영적 요새 안에서 생존하는 것

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베네

딕트 옵션”은 어떻게 그 향방이 결

정될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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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용서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

원받는 자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용서

의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 이 빚을 갚

아야 한다. 마6:12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

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우리

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

하여 주소서”라는 뜻이다. 이는 주기도

문 중에 다섯째 기도문이며 사람을 위

한 둘째이다. 죄인의 사함을 위해서 가

장 중요한 기도문이다. 우리가 남의 잘

못을 용서할 때는 열 번이고 백번이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 막11:25에 보면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많은 죄

를 용서받았기에 용서의 빚진 자로서 용서할 의무가 있다.

벤자민 호들리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뻔뻔스러우며 헛된 일이다”라고 하

였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가마리엘 

베일리는 “가장 많이 용서한 자가 가장 많이 용서를 받는다”고 하였다. 

금번 사순절에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모두 용서해주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더 많은 용서를 받기 바란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할 이유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용서의 빚을 진 자들이다. 우리는 남을 용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용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의 사랑의 최고봉은 용서이다. 용서는 

사랑을 가지고 타인의 허물을 사하는 것이다. 성숙한 신앙, 오래된 신

앙일수록 용서하기를 즐겨 해야 한다. 용서에 3대 원칙이 있다. 그것은 

‘이해’하고, ‘잊어버리고’, 또 ‘사랑’ 하는 것이다. 남의 잘못을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인격자이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자는 훌륭하다. 그러나 

용서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자는 더욱 훌륭하다. 용서(forgive)는 웹스

터 사전에서는 “주장을 포기하는 것(to give up a claim)”이라고 해석

하고 있다. 내가 그에게 마땅히 비난하고 정죄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을 포기하는 것이 용서이다.

빚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줄 것 주고 빚을 갚던가, 아니면 돈이 없어 

갚을 수 없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탕

감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용서해주어야 할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

합니다” 하고 분명히 말해주어야 한다. 우리에게 아직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많다. 우리는 한 때나마 가까웠던 사람, 한 교회를 섬겼

던 이들, 한솥밥을 먹고 살았던 가족, 부모, 형제 등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라도 그들을 용서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진정한 마음의 평화

와 평강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어설 때 아

직 용서하지 못한 상대가 있으면 그 기도는 무효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용서해주실 것을 비는 것인데 자기는 남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줄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생

각하면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불평불만이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 당장 

하나님 앞에서 “나는 ○○○를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바란다. 그

리고 다시는 그에 대해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기 바란다.

“많이 용서하는 사람은 많이 용서받는다”고 하였다. 사순절은 하나

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나를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나 또한 남을 용서해주는 

기간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며 죽는다고 했다. 이 세상 

살면서 진 빚은 다 갚지 못해도 용서의 빚만큼은 반드시 갚고 가는 성

도들 되기 바란다.
nammicj@hanmail.net

하나님께 용서의 빚을 갚아라

소망 칼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1면에서 계속>

 십자가 신학의 근본적인 의도는 

단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알려진

다는 사실(그것이 그리스도의 고

난이건 아니면 각 개인의 고난이

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그 자신을 알리신다는 것이

다.

칼빈 역시 하나님의 숨어계심을 

자신의 십자가 신학 위에서 세우고 

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

도는 그의 죽음의 옷을 입고 있었

다. 칼빈이 이해하는 십자가의 신

학은 이처럼 어떤 것의 반대적 모

습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이 의

도하는 것의 정반대를 행하심으로

써 당신의 행위의 목표를 감추신다

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

의 백성의 고난을 도와주시기를 미

루시는 것은 그의 백성을 눈물과 

탄식으로 단련하시기 위함이다. 칼

빈이 하나님의 숨어계심을 설명할 

때 칼빈은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 의도가 있음을 설명함으로

써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특별히 그가 살았던 16세기는 

인간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시대

였다. 그 격변의 시대 속에서 성경

에 근거한 종교개혁적인 신앙을 갖

는다는 것은 곧 일련의 고난과 핍

박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각오하는 

것을 의미했다.

칼빈은 현실적으로 당시에 존재

하고 있는 고난을 신학적으로 묵상

했다. 칼빈 자신도 박해의 위협 속

에서 고국인 프랑스를 탈출했던 사

람이었다. 고난에 대한 칼빈의 견

해를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

는 고난은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칼빈의 고난에 대한 신

학은 스토아적인 사상과는 다르다.

둘째, 칼빈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목회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 및 격려하고 있다.

셋째, 경건한 자들의 고난은 구

원의 서정의 맥락에서 성화의 과정

에 위치한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

송하는 신앙의 성숙을 이룩하게 돼 

고난은 성화와 관련된다.

넷째, 칼빈에게 있어서 신자들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

는 기독론적인 의미가 있다.

다섯째, 칼빈은 신자의 고난을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해석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결국 칼빈에게 있어서 고난은 성

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

나의 과정으로서 종말론적인 의미

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같이 먼저 

성도가 고난을 당한 후에 최종적으

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된다. 즉 칼빈은 고난

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필연

적인 하나의 과정이라고 신학적으

로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로마의 국

교가 되고 나서 십자가와 고난이라

는 야성을 벗어버리게 된다. 수세

기동안 박해를 피해 좁은 통로로 

이루어진 지하묘지,  카타콤

(Catacomb)에서 숨어 지냈던 기독

교 설교자들은 로마제국 궁정의 설

교가가 되면서, 역사적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에서 제도의 종교로 

바뀌고 점차 교인들에게 복과 번영

을 기구해주는 기복종교의 모습으

로 변질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된

다. 

그것은 중세 후기에 면죄부 판매

로 나타났고 성직매매로 나타났다. 

성례전에는 떡과 포도주가 신부의 

축성과 더불어 예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체설이라는 마술(魔

術)로 나타났다. 이러한 로마 천주

교의 제도화된 기독교는 루터와 칼

빈 등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개혁

교회 안에서는 수정됐으나 오늘날 

교회공동체는 이러한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다시 멀어져서 회개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기독교로 변

질하고 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는 

자기비하와 성육신으로 자기를 한

참 낮추신 하나님, 그것도 다시 한

번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은혜에 깊이 잠겨

야만 한다. 결국 나를 비우고 또 비

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편집부>

흔들리는 세상에서 크리스천의 기본자세는 수도원적이 아니라 선교적

기독교적 선교는 영적요새 안의 생존이 아니라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

공동체 영성 통해 기독교적 덕목 재건한다!

고난, 그 낮은 곳이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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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을 일으켰

던 마틴 루터가 매우 사랑했던 성경

입니다. 그는 성경의 모든 책들 가

운데서 갈라디아서를 최상의 책으

로 여겼습니다. 루터 당시의 카톨릭

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

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얻는다

는 사실을 루터가 발견하게 된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의 깊은 연구를 통

해서였습니다.

흔히들 갈라디아서를 가리켜, “영

적 자유의 대헌장”(the Magna 

Carta of spiritual liberty), “종교개

혁의 구호”(the battle cry of the 

Reformation), 또는 “기독교인의 독

립 선 언 문 ” ( t h e  C h r i s t i a n ' s 

declaration of independence)이라

고 부릅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는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어떻게 다른

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천주교와는 어떻게 다른가를 단적

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구약적 배경이 되

는 말씀은 합2:4 하반부의 말씀입니

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

아 살리라.”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기에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에 세 

권의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로마서

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입니다. 

세 성경 모두가 합2:4의 말씀을 인

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세 서신 

모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로마서에서는 의인에 대

한 설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대한 설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래서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이 있습니

다. 한편 이제부터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하는 갈라디아서는 믿

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한 설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골격을 말씀드리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1-2장입니다. 바울의 사도

권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길게 설명

한 이유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

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3-4장입니다. 교리편입니

다. 여기서는 오직 믿음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임을 강력하게 설명

하고 있습니다.

셋째, 5-6장입니다. 실천편입니

다. 여기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하심

을 받은 사람이 살아 가야할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

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에, 

먼저 보내는 사람을 밝히고, 그 다

음으로 받는 사람을 밝히고, 그 뒤

에 간단한 인사말을 하는 관례가 있

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본론으로 들

어갔습니다. 바울도 이 관례에 따라

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1절은 먼저 발신자가 바

울 자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

고 2절은 수신자가 갈라디아에 있

는 여러 교회들임을 밝히고 있습니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자신에 대해 소

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사도

권을 그토록 강한 어조로 변호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었

기 때문에 명예의 회복을 바라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자신이 전한 복음이 거부될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먼저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옹호하고 있는 것

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이 본시 무슨 

뜻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인

에게로 보내셨으니까, 바울은 누가 

무엇이라 해도 예수님의 사도가 분

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에게도 이와 같은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

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

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

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확신

을 가집시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

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하고

도 충성된 일군이 될 수 있을 것이

기 때문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

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

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자

신과 함께 하는 이들의 이름을 일일

이 거론하지 않고 단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이라고 간단하게 서술했

을까요? 바울은 거두절미하고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4면으로 계속>

박상훈 목사
(승동교회)

푸/른/초/장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갈라디아서 1:1-3 )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성

령에 이끌려 산다. 주님이 주신 말

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 이끌려 

사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내가 예

수 믿고 내가 깨닫고 내가 예수님

을 따라가는 줄로 생각을 하지만 

믿음이 자라 후에 돌아보면 그게 

아니다. 내가 믿고 따른 것이 아니

라, 그가 나를 인도하여 나를 믿게 

한 것이고, 그가 나를 붙들어 당신

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

과 인도하심에 감격하면서 좀 더 

나아가 그 크신 경륜 속에 내가 쓰

임받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

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주

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는 정체의

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

로 그리스도인의 자아의식이다. 

William James라고 하는 심리학

자는 자아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자아는 물질적 자아, 

material self 라고 말한다. 신체와 

물질적 소유에 의해서 자기를 평

가하면서 사는 존재를 말한다. 예

를 들면 골동품 수집가를 보자. 골

동품 수집가의 자존감은 얼마나 

귀한 골동품을 많이 소장했느냐에 

있다. 이 수집가들끼리 모여서 토

론할 때 보면. 누가 제일 잘났는

가? 인물이든 학벌이든 과거든 현

재든 그런 것 묻지 않는다. 누가 더 

소중한 골동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

쁨, 그 마음, 그 긍지로 살아가고, 

오늘도 내일도 어디 더 좋은 골동

품이 없나 찾아 헤맨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존재감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자아는 사회적 자아다. 

Social self. 이건 누구의 친구냐, 

누구의 자녀냐, 어느 회사사장이냐 

또는 어디 출신이냐, 박사학위를 

가졌느냐, 그 사회적 관계와 사회

적 역할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 그

런데 이런 사회적 자아를 따라가

는 사람들은 중년이 지나면 거의 

다 '빈 둥지 증후군'에 빠지고 만다. 

그 소유가 없어질 때, 내 사회적 지

위가 무너질 때 마치 그 둥지에 알

을 낳아 기른 새끼들이 다 커서 훌

훌 날아가 버리면 텅 빈 둥지만 남

는다. ‘빈둥지증후군’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는데 결국 허망하고 

허무해서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

라고 절망하는 것이다. 비참한 것

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더 

비참한 것은 자기를 도적맞는 것

이고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자기 

자신을 빼앗기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

이다. 이것이 사회적 자아의 종말

이다. 

세 번째 자아는 영적 자아이다. 

Spiritual self. 이것은 사람을 외모

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소유

의 양으로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

다. 이것은 내면세계에 의해서 평

가되는 자아이다. 즉 하나님의 형

상으로서의 인간을 생각하는 것이

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얼

마나 살아 있느냐 또 얼마나 하나

님의 형상이 깨끗하게 보존되었느

냐 그것이 사람의 평가기준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이

보다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고린도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그 

옛날 일을 회고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고전 2장에 나온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 약하여 두

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솔직한 

고백이다. ‘약하여 두려워하며 심

히 떨었다’ 바울도 그런 때가 있었

다. 그러나 그는 다시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성경말씀을 

보면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식이나 능력도 아니

고 그의 의지도 아니고 바뀐 환경

도 아니다. 오직 하나, 다시 발견한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었다. 또한 '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말한다. 붙

잡혔다 '쑤네케토' 이 말은 영어로 

Occupied, 점령되었다는 말이다. 

완전히 포로되었다. 점령되어서 완

전히 붙잡힌, 그런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될 때에 그 생각도 그 의지

도 그의 운명도 이제는 다 그를 붙

잡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

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내게는 자

유가 없다고.... 오직 강권적인 역사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다. “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적으로 끓

어오르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저항할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I have no choice,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이 길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로 그 상태

로 사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다. 

한번은 “북한이 어려운데 어떻

게 그런 체제로 오래 가는지 참 궁

금하다”는 질문을 하니까 어느 목

사님이 본인이 직접 북한에서 보

고 듣고 확증한 것이라며 설명한

다. 그 목사님이 그 김일성 수령과 

그 부자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

는 사람들에게 직접 물었단다. "당

신들은 어떻게 해서 수령님께 그

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그러

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란다. 

"우리는 다 같이 전쟁고아였어요. 

6·25전쟁 때 미제놈들이 융단폭격

을 해서 다 망하고 다 죽어버렸습

니다. 고아들, 어린아이들만 남았

는데 이 우는 아이들을 우리 수령

님이 탁아소를 세우고 데려다가 

잘 키워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커

서 이렇게 김일성대학까지 나오게 

했어요.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해주었습니

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얼굴도 

모릅니다. 오로지 수령님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큰 

은혜에 감사해서 가라면 가고 오

라면 오고 죽으라면 죽습니다." 그

러더란다. 하도 기가 막혀서 또 물

었단다. "당신같은 사람이 몇 사람

이요?" 그랬더니 "20만 명입니다." 

그러더란다. 그 어버이 수령이라는 

말이 절대로 과장된 말이 아니다. 

진짜로 어버이 수령밖에 모른다. 

그 20만 명이 있으므로 저 북한이 

서 있는 것이다. 전적으로 헌신하

는 그들에게는 다른 자유가 없는 

것이다. 아무 선택권도 없다. 오로

지 그 수령에 감사하고만 있을 뿐

이다.

보라, 참으로 믿음의 사람은 선

택권이 없다. 특별히 결과에 대해

서 아무 두려움도 없다. 그분이 ‘가

라’하시니 그 결과도 '가라' 하신 분

이 책임질 것이다. ‘가라’하는 말씀

에, 나는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갈 때 아무 두려움이 없

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

는 그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 

잘될까 못될까 걱정 안 한다. 걱정

할 필요도 없다. 나는 그저 기쁨으

로 순종할 뿐이다. 그리고 나를 불

러 가라하신 그 은혜가 감사할 뿐

이다. 여기에 진정한 용기와 자유

가 있는 것이다. 

나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

는가? 물질에 붙잡혀 세상을 살아

가는가? 세상 사람의 시선과 명예

인가? 세상 향락인가? 무엇이 자

유롭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붙잡고 

끌어가고 있는가? 나를 완전히 자

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은 도리어 말

씀에 붙잡혀 사는 길 외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얼마나 성경말

씀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성경말

씀대로 살았는가? 말씀에 붙잡혀 

사는 바로 그 사람에게 무한한 자

유가 있는 것이다.

revpetergang@hotmail.com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말씀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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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에 어떤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죽은 고인의 

영혼을 위해 천국에 잘 가셔서 큰 상급 받도록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성경적으

로 맞는지요? 그리고 축도하실 때에도 죽은 고인의 영혼과 여기 참여한 모든 

회중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요? 

-LA에서  Young Lee 권사

A: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도하는 자나 장례를 집례하는 주례자라

도 예수 믿고 죽은 고인의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거나 축도하는 것은 비성경

적이라고  봅니다. 장례식 후에 죽은 고인의 시신 앞에서 뷰잉(viewing)할 때

에 시신 앞에서 묵념을 한다든지 기도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 있

을 때는 그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전도하여 그 영

혼이 구원받도록 간구하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일단 죽은 후에는 더 이상 기

도해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대

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위해 기도하라는 어떤 언급

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구원이나 기도가 통하

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례식 때에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고인의 영혼이 천국

에 가서 큰 상급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천국에서 놀라운 영광의 복을 누리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열심히 그 영

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일단 죽은 후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

도하면 안됩니다. 이미 천국이나 지옥을 갔는데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

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

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죽은 후에는 이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은 이방종교나 카톨릭적 개념입니다. 

로마카톨릭교회에 의하면 사람이 죽을 때에 완전히 순결한 자(성자)의 영혼

은 즉시 천당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는 상태 즉 지복직관으로 들어가지만 완전

히 깨끗하지 못한 자 즉 여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가진 채 죽은 사람들, 

대다수의 신자들은 천당의 최고 복락에 들어가 기쁨을 누리기 전에 먼저 씻는 

정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로 더불어 평화한 가운데 

죽으나 완전하기 못한 자들은 연옥으로 간다”(Purgatory). 그 곳에서 카타르

시스  즉 정화 과정을 거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고통은 불의 고통인데 이 세

상에서 제일 큰 고통보다 큰 것이라고 카톨릭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

했습니다. 

카톨릭교회는 세례 받지 않은 성인이나 치명적 죄를 지은 사람은 곧장 지옥

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카톨릭교회를 다니며 미사에 참여한 사람도 죄의 다소

로 연옥에 가서 긴 시간이나 짧은 시간동안 죄가 말소될 때까지 고통을 받게 되

며 그 후에 그들은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옥에 머무는 

동안 가족들이 헌금을 바침으로 연옥의 기간이 단축된다고 말 합니다. 연옥에

서 영혼들은 상실감에 짓눌립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 제외당한 사실로 고

민하고 영혼이 아픔을 느끼는 적극적인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 마지막에 축도할 때도 죽은 고인의 영혼을 넣어 축도하는 것

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의인의 영혼은 그

의 믿음과 행위에 따라 상급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고인

의 영혼을 위한 축도도 아무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을 위

해 기도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죽은 고인의 유가족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

해야 합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죽은 자를 위해서는 어떤 기도나 축도도 소용없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ISIS 테러와 연결성이 있을 

수 있는 적대국 출신의 사람들

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안된 트럼프 대통령의 제 2

차 행정 명령에 대한 반응으로 

하와이 주 법무부 장관이 트럼

프 행정부를 고소하겠다고 나

섰습니다. 이런 하와이 주 소송

에 이미 미국 내까지 들어와 있

는 ISIS 테러단체들로부터 온전

한 안전을 원하는 미국시민들

에게는 참으로 기가 막힌 소식

이 아닐 수 없다는 게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하와이 

소송에서 제고된 원고는 다름 

아닌 하와이 주 모슬렘협회인 

Muslim Association of Hawaii

의 지도자인 Dr. Ismail Elshikh

입니다. 

하와이 주 모슬렘협회는 이

슬람 테러조직인 모슬렘 형제

(Muslim Brotherhood) 조직 

중의 하나라는 것이 이미 미정

보부에 의해 확인된바 있음에

도 불구하고, 지난 8년간 오바

마 전 대통령의 정권아래서 활

발히 활약하고 있었기에, 그들

은 이미 미국 안에서도 큰 힘을 

만들어놓은 단체이며, 겉으로

는 “모슬렘 인권단체”로 사람들

을 속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소송은 감히 하와

이 주의 무슬림형제 테러 조직

이 미국의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서 대통령의 국가적 권위

에 도전을 하겠다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10여년

전만해도 미국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것

이지요.     

또한, 트럼프 행정부를 소송

한  하와이 주의 모슬렘협회 건

물인 1935 Aleo Place, Hono-

lulu, Hawaii 주소는 미국 모슬

렘형제 은행인 North Ameri-

can Islamic Trust(NAIT)가 소

유합니다.    

NAIT 및 미국안의 이슬람 단

체들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  

FBI와 수사관들에 따르면 

NAIT는 이슬람 혁명을 지지하

며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 미국

과 캐나다에 있는 모슬렘들에

게 재정 및 조직 지원을 하여 미

국에 다른 이름으로 숨어든 지

하드(ISIS)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NAIT, Muslim Students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MSA) 및 미국안의 여러 

무슬림 단체들의 지도자들은 

테러와 관련 있는 NAIT의 구

성원들과 상호 관련이 있으며, 

이란 정부(GOI)가 지지하고 있

는 이슬람 혁명 지지자(Islamic 

Revolution Advocates)들로 확

인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안에 있는 JIHAD(

거룩한 전쟁-Holy War)에 대

한 지원은 중동 국가의 NAIT

를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에 여

행비자/영주권/시민권 등의 ID

를 가지고 거주하는 무슬림에

게 제공되는 재정 및 조직 지원

에 의한 것이라는 것 역시 입증

되었습니다.

모슬렘형제 테러조직은 벌써 

미국 정부와 대학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고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이슬람 정부(미국)

를 폭력으로 전복하는 것”이라

고 했습니다.

2008년에 있었던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큰 테러 자금과 하

마스 재판에서도 FBI의 15년 

조사가 밝힌 것은 NAIT가 미국 

모슬렘형제 테러 조직의 일원

으로서 테러조직 하마스 리더

와 조직에 직접 재정적으로 지

원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CIA에서 공개한 기밀 정보 보

고서에 의하면 “NAIT의 내부 

정치 구조와 조직 외에도 IIK 

지도력에 의해 IKHWA(무슬림 

형제 조직중 하나)의 구성원으

로서 그들은 특별히 미국 정부

(government) 뿐만 아니라 미

국 정부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

는 외부의 정치적 지원을 조직

하는 데 집중적으로 관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테러조

직으로 알려진 NAIT의 소유인 

위의 무슬림 협의회들을 지난 8

년간 오바마 행정부에서 보호

해왔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는 자신감까지 가지고 감히 미

국의 대통령과 미국행정부에 

소송까지 걸은 것입니다!    

소송 이유는 트럼프행정부가 

미국 안에 있는 테러범/단체들

을 소탕시키고 국가를 보호하

려는 정책이 무슬림에 대한 인

권무시라고 소송한 것입니다.  

지난 8년간 무슬림들이 오바

마 정권에 의해 미국 안에서 교

육, 문화, 미디어, 정치분야까지 

확산되도록 활발히 활동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2012년 대통

령재선 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도록 전심으로 투표해준 사

람들 역시 무슬림들과 ISIS 관

련 무슬림형제 단체리더들이었

습니다. 그런데 2017년, 트럼프 

정부가 올라오면서 상황이 달

라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이전부터 미국 안에서 비밀리 

미 정부의 재정과 후원을 받으

며 ISIS 테러조직들과 관련된 

미국안의 단체들을 잡아야 한

다고 여러 번 밝힌바 있으며, 이

번 트럼프 행정명령은 ISIS 테

러로부터 시민들과 미국을 지

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

니다.  

크리스천들이 꼭 기도할 것

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

부가 진보주의 정치인들과 테

러단체들에게 행여라도 생명

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국 안에서 “무슬림 

인권”이라는 이름아래 활동하

고 있는 무슬림형제 테러조직

과 관련된 단체들과 테러조직 

지도자들이 속히  체포되고, 그

들의 지하드 네트워크를 온전

히 해체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

시기 바랍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트럼프 대통령 소송한 미국내 이슬람 테러조직 무슬림 형제단체(Muslim Brotherhood)!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트럼프 행정부 고소한 원고는 하와이 주 모슬렘협회 지도자

“무슬림 인권” 이름아래 활동하는 무슬림형제 테러조직과 관련단체들 경계

궁극적 목표는 “비이슬람 정부(미국)를 폭력으로 전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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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하 자 라

족은 주로 

아 프 가 니

스탄의 중

부에 살고 

있으며 이

란과 파키

스 탄 에 도 

많이 살고 

있다. 파키스탄의 하자라인들은 대

부분 발루치스탄 주의 남서쪽에 위

치한 퀘타(Quetta)시 주변에 살고 

있다.

하자라인들은 몽골인들의 후예

로 생각된다.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징기스칸(Genghis Khan)의 

침략 때 병사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졌었다. 이들은 몽골인 같은 

신체적 특징과 언어로 인해 이 지

역의 다른 종족들과는 다른, 독특

한 종족 집단으로 구별되어져왔다. 

하자라기어(Hazaragi)라고 불리는 

이들의 언어는 인도-이란 계통의 

언어이며 몽골어의 단어를 많이 차

용해 사용한다. 많은 하자라인들이 

제2의 언어로 다리 페르시아어

(Dari Persian)를 사용한다.

이들의 본토인 아프가니스탄은 

내전과 반란으로 혼란했었다. 1800

년대 반란이 실패한 후 일부 하자

라인들은 파키스탄으로 도망 와서 

정착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적

으로 내전을 피해 도망 온 다른 하

자라인들이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삶의 모습

전통적으로 하자라인들은 양, 염

소, 말들을 키우는 유목민들이다. 

오늘날은 혼합 곡물 재배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주요 작

물은 밀과 보리이고 다양한 과일도 

재배한다. 남자들의 대부분은 구두

수선공, 짐꾼, 물을 나르는 사람 혹

은 넝마주이로 일을 한다. 천한 일

도 기꺼이 하는 이들의 자세는 자

신들에게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즉, 이들이 차별대우 받고 경멸

을 받기도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 좋게 평가되기도 한다.

하자라인 남자들은 헐렁한 바지

에 어울리는 무릎까지 늘어진 면셔

츠를 입으며 수놓은 둥근 모자나 

터번을 쓴다. 여자들은 거의 비슷

한 옷을 입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은 

밝은 색의 숄(shawl)로 그들의 머

리를 가린다는 것이다.

하자라인의 결혼식은 전통 이슬

람 형식을 따른다. 대부분이 그들 

공동체 내 하자라인들끼리만 결혼

한다. 친사촌 간의 결혼이 선호되

고 있다. 여자의 경우 보통 15살에 

이르면 부모가 선택한 남자와 결혼

하게 된다.

오직 남자아이들에게만 정식 교

육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또한 

겨우 1년 혹은 2년에 불과하다. 교

육의 중심은 이슬람에 관한 것이며 

시 암송이 교육의 대부분이다. 하

자라인들의 문맹율은 상당히 높다.

비록 사납고 호전적인 민족이란 

악평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친절

과 상냥함, 관대함 또한 널리 알려

져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자라 

여인들은 다른 무슬림 집단에서보

다 많은 사회적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신앙

정통 수니파 이슬람을 따르는 다

수의 파키스탄인과는 달리, 하자라

인들은 시아파 이슬람(Shi'ite 

Islam)을 따른다. 따라서 가장 엄격

한 무슬림 관습은 피하지만 라마단

(람잔) 기간의 금식과 메카를 향해 

하루 다섯 번의 기도하는 것 등의 

신앙에는 헌신적이다.

사이드(Sayyids, 유목민의 장로, 

모하메드의 직계자손에 대한 존칭)

라고 불리는 종교 권위자들은 하자

라인들의 이슬람에 대한 구심점 역

할을 한다. 사이드들은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의 후예들임을 주

장한다. 원래 그들은 아랍인들이나, 

파키스탄의 사이드들은 하자라인

들과의 통혼으로 신체적인 외형과 

문화에 있어서 하자라인들과 비슷

하게 됐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의 

종교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들의 신성한 자질(sacred qualities)

을 사용하며 그들의 기도와 총애는 

축복을 가져온다고 믿어진다.

필요한 것들

하자라인들은 다른 종족 집단들

에 의해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 이

들은 파키스탄에서 가장 가난한 종

족이며 눈병, 문둥병, 결핵이 만연

해 건강상의 많은 문제로 고통 받

고 있다.

파키스탄의 하자라인들에게 상

당한 영적인 필요가 있다. 파키스

탄의 기독교인들은 박해의 위협 가

운데, 심지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순교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서 살고 있다. 성경과 "예수" 영화

도 하자라기어로 번역돼있지 않다. 

다만 이들의 언어로 된 라디오방송

이 진행되고 있다.

파키스탄의 하자라(Haz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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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절 맞춰 예수무덤 200여년 만에 재단장 

이스라엘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있는 성

묘교회 안의 예수 무

덤이 대대적 복원 공

사를 마치고 부활절 

행사 기간에 맞춰 22

일 공개된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숨진 뒤 부활하기 전 안치

됐던 무덤이 자리한 에디큘(무덤을 모신 작은 건물) 

복원 작업이 9개월 만에 완료됐다고 AP통신 등이 21

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건물은 화재로 소실됐다가 1808-1810년 다시 

지어졌으나 성묘교회 지하 발굴작업과 빗물, 습도, 촛

불 연기 등으로 오랜 세월 훼손돼 보수 작업이 불가피

해졌다. 이스라엘 유적 관리당국이 구조적으로 취약

하다는 판정을 내리자 이스라엘 경찰은 2015년 건물

을 일시 폐쇄했고, 이듬해 복원 공사가 시작됐다.

에디큘과 그 안의 무덤 복원 작업은 그리스 국립공

과대학 유물보존팀 전문가 50여 명이 맡았다. 복원 비

용 400만 달러는 세계유적기금(WMF)과 요르단의 압

둘라 국왕, 애틀랜틱 레코드의 공동 창립자 부인 미카 

에르테군,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수반 

등의 기부로 확보됐다.

복원팀은 에디큘 벽을 지탱하기 위해 둘레에 쳐진 

철망을 제거하고 구조 보강작업을 했으며 순례자들

의 촛불 검댕과 먼지 등 오랜 세월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냈다. 에디큘의 대리석 벽에 창문을 내 방문객들

이 그 안의 무덤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원 

공사 기간에도 순례자들이 계속 출입할 수 있도록 주

로 야간에 작업을 진행했다.

복원팀은 지난해 10월 예수의 석조 묘지를 복원하

기 위해 예수의 몸이 사흘간 있던 곳으로 알려진 곳을 

봉인한 대리석판을 들어 올려 60시간 공개하기도 했

다. 당시 대리석판 아래 공간을 메우는 잔해를 치우자 

희색 십자가가 새겨진 또 다른 대리석이 발견돼 종교

계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 복원 프로젝트의 감독을 맡은 WMF의 보니 

번햄은 AP 통신에 "당장 복원하지 않았다면 붕괴 위

험이 매우 컸던 상황"이라며 무덤이 완벽하게 변신했

다고 말했다.

복원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는 그리스정교회의 바돌

로메 1세 총대주교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성묘교회는 로마제국 콘스탄틴 황제가 325년 건립

했으나 이슬람 세력에 의해 1009년 구조물이 파괴됐

고, 12세기 십자군의 복원으로 현재 모습을 갖췄다. 

1808년 화재로 손상돼 복원 공사를 한 이후 이번이 

200여년만의 복원 공사다.

미의회, 초강력 새 대북 제재법안 발의

미국 의회가 발의

한 새 대북제재 법안

이 통과되면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기

업들이 상당한 압박

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의회가 새 대북

제재 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해 2월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킨 지 1년여 만

이다. 의회 차원의 단호한 북핵 대응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올 들어 상원과 하원은 지난 1월 각각 북한 청문회

를 개최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

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강력한 대북 압박 의지를 보여 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은 새 제재 법안은 북한의 자금줄을 차

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회는 법안이 시행되면 김

정은 정권 유지와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드는 

자금의 북한 유입을 막고, 강제노동 송출 등 인권 탄

압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의회의 새 법안 추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

북제재 결의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최

근의 유엔 보고서가 계기가 됐다. 북한이 올 들어서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그치지 않고 있는 

데다 대북제재에 구멍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하

원 외교위원회가 앞장서서 새 제재 법안을 만든 것이

다. 미 의회는 특히 제재 이행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 실적을 미 정부가 챙겨서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새 대북제재 법안이 발의된 날 미 의회 아시아태평

양소위원회 주최로 열린 북핵 청문회에서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

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테드 요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드 배치에 반

발해 한국을 보복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중국을 비난한 뒤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남을 신경가

스 VX로 암살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북

한의 무기 개발을 돕는 중국 법인들에 2차 제재를 단

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의 지적대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면 외

부 정보의 북한 내부 유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국 압박 카드를 포

함한 모든 대북 압박 옵션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

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핵 동

결을 전제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것은 핵 개발을 꿈

꾸는 다른 나라들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 인권유린 처벌, 금융제재 강화 등

을 일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의 열

쇠라기보다 오히려 걸림돌”이라고 진단했다. 앤소리 

루기에로 민주주의방어재단 수석연구원도 “중국이 

북한 문제의 일부라는 걸 인식하고 대북제재를 추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호 법안 트럼프케어 좌초

미국 트럼프호(號)

가 격랑에 휩싸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 1호 법안인 트럼프

케 어 ( 미 국 보 건

법·AHCA)가 결국 좌

초됐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유산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

법·ACA)는 기사회생했다. 갈 길 바쁜 트럼프 행정부

는 차기 추진과제로 ‘세제개혁안’을 꺼내 들었지만 이

마저도 험로가 예고된다.

트럼프는 지난 24일 하원 표결을 불과 30분 앞두고 

트럼프케어를 전격 철회했다. 트럼프는 “민주당이 지

지하지 않아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가 패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바마케어가 곧 

폭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

어에서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제외하는 한편 가

구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

용을 골자로 한다.

정작 트럼프케어를 멈춰 세운 것은 백악관과 공화

당의 자중지란이다.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

는 공화당 내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와 온건파 ‘화요

모임’의 틈바구니에서 휘청거렸다. 공화당이 하원 전

체 의석(435석)의 과반인 237석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법안 통과에 필요한 218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위기의 순간 리더십의 부재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트럼프는 참모들에게 “이렇게 된 게 누구 책임이냐”

고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가 공화당 1인

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돌

리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는 2011년 7월 이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

완전한 재앙’ ‘일자리 킬러(job killer)’ 등 과격한 표현

을 동원해 70차례나 오바마케어를 깎아내렸다. 트럼

프는 이례적으로 자신을 비판해온 매체인 뉴욕타임

스(NYT)의 매기 해버먼, 워싱턴포스트(WP)의 로버

트 코스타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철회 사실을 미

리 알릴 정도로 무산된 트럼프케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발 물러선 트럼프는 “이제 세제개혁안에 집중하

겠다”고 밝혔다. 국경세 신설을 담은 세제개혁안을 조

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

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국경세(border tax)를 도입해 1조 달러에 

이르는 신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세제개혁안도 의회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현

실적’이라는 비판이 새어나오고 있다. 일부 공화당 상

원의원은 이미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세제개혁안이 상원에서 10명의 지지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고,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

원은 국경세가 소비자에게 타격을 입히는 것은 물론 

경제성장 자체를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제개

혁안은 전 세계적인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케어가 철회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

안,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등 다른 핵심 국정과제도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WP는 내다봤다.

IS 최연소 자살폭탄 테러리스트 영상

이라크의 영문 매

체 이라키뉴스는 24

일 이라크 제2의 도

시 모술 인근에서 이

라크 군장교가 어린 

남자아이 몸에서 폭

탄을 해체하는 영상

이 동영상 공유사이

트인 ‘라이브리크’에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2분30초짜리 영상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첼시의 유니폼을 걸친 ‘우다이’라는 이름의 소

년이 등장한다. 소년은 IS를 피해 모술 외국으로 피신

한 일반인들과 섞여 있었다. 이라크 군인들은 소년의 

불룩한 배를 수상히 여겨 몸을 수색해 폭탄을 발견했

다. 

아직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우다이는 

이라크 군인에게 ‘어떤 삼촌에게 보내져 이라크 군인

들을 공격하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영상 속에

서 이라크 군인장교는 우다이의 몸에 붙은 폭탄을 조

심스럽게 제거하면서 “겁먹지 말아라”라고 수차례 

말한다. 영상은 이라크 군인이 폭탄을 안전하게 제거

하면서 끝난다.

라이브리크에 올라온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분노

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자살폭탄에 

이용한 것은 잔혹한 전쟁범죄라는 것이다. 반면 동영

상이 진짜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네티즌들도 있다. 폭

탄을 친친 감은 하얀색 천이 새 것처럼 보이는데다 

저렇게 가까이서 폭탄을 제거하는 장면을 찍은 점도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라키뉴스는 IS가 2014년 6월 칼리프 국가를 선

언한 이후 어린이를 이용한 테러를 끊임없이 자행하

고 있다고 분석했다. IS는 특히 이라크 북부의 기독교 

일파인 야지디족 아이들을 납치해 세뇌교육을 시킨 

뒤 스파이나 전투요원으로 키우는가하면 군사교육 

도중에는 아이들에게 포로나 죄수들을 살해하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십자가로 아이 살해...’ 北 반기독교 공연 TV영상

북한 당국이 성직

자가 십자가로 어린

이의 이마를 찧어 

살해하는 반(反)기

독교적 내용의 발레

공연을 TV방송에 

방영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됐다. 겉으로

는 “종교 탄압은 없다”고 선전하면서도 실제로는 기

독교 폄하는 물론 왜곡마저 일삼고 있는 북한당국의 

실상이 드러난 셈이다. 

영국 기독교 전문매체 ‘프리미어’는 최근 “해커들

이 북한 TV에서 방영된 정치 선전물을 녹화해 유튜

브에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1시간1분짜리 이 영상엔 

공연이나 정치 뉴스 등 각종 선전물이 담겨 있다. 초

반 10분30초부터 시작되는 ‘미제는 승냥이’라는 제목

의 8분짜리 발레공연은 노골적인 반기독교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북한의 대표적인 체제선전 공연단 ‘피

바다 가극단’이 제작한 것이다. 

이 공연은 엄마와 아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장

면부터 시작된다. 바람개비를 든 아이가 여기저기 뛰

어다니고, 엄마는 아들을 보며 흐뭇해한다. 

그 순간 노란 머리의 키 큰 성직자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돌변한다. 목에 커다란 십자가를 맨 성직자

는 감언이설로 엄마를 꾀여낸다. 성직자를 믿게 된 

엄마는 아이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라 권유한다. 

그러나 성직자는 엄마가 없는 틈을 타 아이를 나무

에 묶은 뒤, 이마에 십자가를 수차례 찔러 넣으며 살

해한다. 엄마는 죽은 아이를 붙잡고 울부짖는다. 공연

은 ‘잊지 말라 미제의 만행을!’이라는 글자가 나오며 

끝난다.

영상은 북한이 기독교를 얼마나 탄압하는지 보여

준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세계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팀장은 

“영상 출처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영상

의 존재만으로도 북한이 얼마나 끔찍하게 기독교를 

탄압하는지 알 수 있다. 크리스천에게 북한은 세계 

최악의 국가”라고 비판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CSW는 그동안 북한의 기독

교 박해를 고발해왔다. 지난해 펴낸 ‘북한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 침해’ 보고서에서는 예배를 보다 적발된 

북한주민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온갖 강제노동

과 고문에 시달리고, 살해되거나 성폭행당하는 경우

도 속출한다고 명시했다. 또 북한에서는 기독교가 종

교 가운데 가장 큰 탄압을 받는데, 이는 기독교가 외

래종교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기술했다. 

북한 김정은정권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유는 간

단하다. 김일성 일가의 세습에 방해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서울에 본부를 둔 시민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은 최근 ‘북한의 학교교

육은 김정은의 정통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북

한 주민들은 이미 종교를 잊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북한은 1958년 이후 종교인을 ‘적대계층’으로 분류

하고 종교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아편’으로 간주

해왔다. 숙청과 처형의 공포에 음지로 숨어든 탓에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 수는 아예 밝혀진 적이 없을 

정도다. 다만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2014년 장로교 

배경을 가진 지하교회 교인이 4만명, 감리교·성결교·

침례교가 6만명, 수용소와 오지 등에 7만명, 중국을 

왕래하며 신앙을 갖게 된 크리스천이 3만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다 합치면 지하 기독교인이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박해 받는 교회와 성도를 돕는 ‘순

교자의 소리’는 이 보다 훨씬 많은 50만명이 지하에

서 몰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보고 있다.

차분한 50대 가장이 런던테러범으로 돌변한 까닭

영국 심장부를 공

격한 뒤 사살된 테

러리스트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범행동

기를 둘러싼 궁금증

이 커지고 있다. 가

벼운 범죄 전력이 있지만 테러리스트로는 볼 수 없을 

차분한 삶을 살아온 50대 가장이 왜 극단주의 폭력을 

선택했는지에 안보당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영국 런던 한복판에서 차량·흉기 테러를 벌

여 최소 4명을 숨지게 한 범인은 영국 출신의 52세 

남성 칼리드 마수드로 밝혀졌다. 영국 BBC방송, 가디

언, 파이낸셜타임스(FT) 등 현지언론은 마수드의 이

력을 살핀 뒤 그가 평온한 가장에서 테러리스트로 돌

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23일 런던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기혼인 마수드는 

1964년 12월 영국 남부 켄트에서 태어나 최근까지 

웨스트 미들랜드주(州) 버밍엄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

주했다. 현지 매체들은 그가 최근 루턴과 영국 동부

지역에도 거주했다며 루턴에서 함께 동거한 39세 여

성은 그의 범행 이후 추후 테러를 준비한 혐의로 체

포됐다고 보도했다.

마수드가 거주했던 버밍엄 윈슨그린 지역의 이웃

들은 그가 차분했고 가족들도 매우 조용했다고 입을 

모았다. 또 그가 무슬림 신도들이 기도할 때 입는 하

얀 예복을 종종 입었다고 가디언에 밝혔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이웃의 말을 인용해 마수드가 

이슬람으로 개종해 매우 열성적으로 기도한 인물이

라고 보도했다. 지역지 버밍엄메일은 마수드에게 젊

은 아시아 아내, 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이가 있었다

는 이웃의 증언을 전했다. 하지만 적어도 최근까지는 

평온하게 보이던 마수드의 삶 뒤에는 다수 범죄 전과

가 있었다.

런던경찰청은 마수드가 폭행, 상해, 무기 소지, 공

공질서 위반 등의 혐의로 2003년까지 수차례 기소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마수드는 19세이던 

1983년 첫 유죄판결을 받은 이래 2003년 12월 칼을 

소지한 혐의로 마지막으로 기소됐다.

전과 기록을 볼 때 30대 후반에 마지막 범법행위를 

저지른 뒤 14년 동안 조용히 살아온 것으로 확인된

다. 그는 테러와 관련해 기소된 적은 없어 현재 정보

당국의 테러 의심 감시망에 있지 않았고 런던경찰청

도 그가 범행할 것이라는 첩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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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틴 루터가 주도한 16세기 

종교개혁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

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준비된 과

정이 있었기에 그가 개혁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었다. 나아가서 그와 

함께 개혁의 길을 걸었던 자들의 

공헌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그 중

에 1483년도에 태어난, 루터보다 

앞 시대의 인물인 에라스무스

(Desiderius Erasmus, 1466-1536)

를 소개한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지만 유럽 전역에 영향력을 

끼진 16세기 인문주의자들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학자이며 개혁

가이다. 

구교의 사제였던 그의 아버지는 

당대의 인문주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았던 지성인이었지만, 매우 복잡

한 가족 관계로 인하여 사생아로 

에라스무스를 얻었다. 이로 인한 

아픔과 열등감이 평생 그를 따라

다녔다. 그럼에도 그는 당시 데벤

터(Deventer)에서 ‘공동생활 형제

단’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1475년

부터 1484년까지 수업을 받았다. 

이로서 에라스무스는 중세 말기에 

출현한 ‘새로운 경건(Devotio 

Moderna)’과 친숙하게 되었다. 

‘새로운 경건’은 이성과 사변적 

사고에 치우치던 중세 스콜라 신

학에 대항하여 새롭게 시작된 운

동이다. 그들은 중세 신비주의로부

터 영향을 받았으나 범신론적 사

상과 같은 오류를 배격하고, 성경 

읽기와 묵상의 훈련을 통해 내적 

신앙에 대한 성찰과 그리스도를 본

받는 일을 강조하였다. 루터는 이

들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으

나, 에라스무스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었다.   

네덜란드를 휩쓸었던 열병에 의

해 부모를 읽은 에라스무스는 할 

수없이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

다. 다행스럽게도 그곳에서 그는 

인문주의에 지적 도전을 받고 깊

은 매력에 빠져 연구에 열중하게 

되었다. 

1492년, 에라스무스는 신품 성

사를 받고 신부가 되었다. 그 후 역

시 ‘공동생활 형제단’의 영향을 받

은 프랑스의 몽테그(Montaigu) 대

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으며, 프

랑스 인문주의자들과 넓은 교류를 

갖게 되었다. 나아가서 그는 1499

년에 영국에 체류하면서 토마스 모

어(Thomas More)와 존 콜렛(John 

Colet)과 같은 영국 인문주의자들

과도 교류하기도 하였다. 

에라스무스는 성경을 문법적 역

사적으로 해석하는 콜렛을 만난 

뒤, 자신도 인문주의 문학을 도구

로 하여 교회를 섬길 있다는 확신

을 갖게 되었다. 30살이 훨씬 넘은 

나이에 3년간 헬라어 공부에 집중

하였다. 그의 최고 걸작이 된 헬라

어 성경을 출판할 계획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 당시 교회는 초대교

회교부 제롬이 4세기에 헬라어 성

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벌가타

(Vulgata)역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노력 끝에 1516년에 “헬라

어 신약성경”을, 1519년에는 원문

과 자신이 번역한 라틴어 역문 대

역본이 출판하였다.  루터가 

Worms(보름즈) 제국회의에 출석

한 후 프레드리히 백작의 도움으

로 몰래 피신한 바르쿠부르크

(Wartburg) 성에 거하는 동안 성

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에라스

무스의 헬라어 성경을 사용하였다.  

에라스무스는 영적인 면과 성경

을 강조하는 개혁적인 마인드를 지

녔었다. 에라스무스는 1501년에 

집필한 “기독교 군사의 검”에 유럽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과 사제들의 

도덕적 타락을 적나라하게 지적하

였다. 그는 성도들이 자칫 방심하

면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정복

될 수 있으니, 항상 그리스도의 군

사의 신분을 한시도 잊지 말 것을 

호소하였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려면,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 일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

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의 개혁사상을 엿볼 수 있는 

그가 지은 책은 1511년 출판된 “우

신예찬”이다. 그는 로마의 오류를 

풍자적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외형

과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며 스

콜라 철학자들의 결점을 폭로하였

다. 이뿐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과 

수도사들의 부패를 해학적인 방법

을 사용하나 매우 날카롭게 공격

하였다. 그는 루터보타 앞서 나타

난 16세기 종교개혁의 나팔수라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중간 길

에라스무스는 로마 가톨릭교회

의 문제에 침묵하지 않고 종교개

혁에 동참하였다. 그와 루터는 스

콜라 신학과 로마 가톨릭교회가 지

닌 많은 문제점에 동의하였다. 특

히 루터가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받았을 때에 에라스무스는 루터 편

에 서서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루터와 똑같은 개혁자로 간

주되는 것을 꺼려했다. 루터가 구

교를 향해 급진적인 태도를 보이

게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 갈등

이 격렬해지자, 에라스무스는 자신

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시

작하였다. 자신은 교회가 개혁되어

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

나, 갈등이 심화되고 격렬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종교개혁

의 원년인 1519년에 “신학에 대한 

추론”이란 제목의 글을 통하여, 자

신이 속한 것은 루터 진영이 아니

며 로마 가톨릭교회임을 선언하였

다. 그는 이 글에서 교황에 대한 충

성을 맹세하기도 하였다. 

그가 선택한 것은 ‘중간 길’이었

다. 루터의 개혁사상에 대해서 근

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교회를 떠나

지 않겠다는 것은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었

기 때문이다. 루터는 자신이 걸어

야 했던 멀고 험한 개혁의 길을 함

께 하였던 에라스무스의 모습에 크

게 실망하였다.

에라스무스는 분명 16세기 종교

개혁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그

러나 그는 루터가 주도한 종교개

혁과 같은 방향의 길을 걸을 수 없

었다. 교회의 분열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에라스무스의 마

음은 루터를 응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교회

의 출범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

었다. 망가진 교회를 고치고 개혁

하자는 것이 그의 의도였다. 

그는 실로 인문주의자였다. 비록 

그가 출판한 “헬라어 신약성경”은 

당대와 후대의 교회 개혁에 결정

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그는 성경

의 진리를 붙잡는 것보다 인문주

의적 사고와 방식에 더욱 많은 관

심을 드러냈다. 그는 성경에 나타

난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보다 인간

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가졌다. 그

러므로 그는 인간에게 주어진 절

대적인 진리를 지키는 일보다 인

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관용과 평

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중간 길은 항상 매우 유혹적이

다. 너와 내가 가려하는 길을 모두 

포기하고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그 길은 타협이 없이 갈 

수 없다. 누구에게나 진리를 버리

면 사람을 얻고, 사람을 버리면 진

리를 얻는 결정적인 순간을 경험

하게 된다. 

이 시대는 포스트모던 사고에 젖

어있다. 나만의 진리를 고집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다. 넓

은 마음을 가지고 아량을 베풀며 

다른 것을 품는 사람을 진정한 승

자라고 부추긴다. 이런 정신이 교

회 안에 깊이 침투하여 있다. ‘중간 

길’을 제시하며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한다. 물론 여

기에는 신학과 교리, 그리고 성경

관 등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다른 길 

에라스무스가 제시한 ‘중간 길’

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종교개

혁이 무르익으면서 유럽에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 교회가 자신

들만의 분명한 길을 선택하였기 때

문이다. 그들은 모두 ‘중간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자신들만의 길을 

고집하였다. 에라스무스의 ‘중간 

길’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갔다. 그가 죽은 후 그 길은 

그와 함께 자취도 없이 사라져갔

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다른 길’ 

뿐이었다. 

루터는 ‘중간 길’이 사라질 것이

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에라

스무스는 개혁주의적 마인드를 가

지고 중세 스콜라 신학을 비판하

였지만, 그의 성경관에 커다란 문

제가 있던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에라스무스는 성경관도 ‘중간 길’

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1524년, 에라스무스가 “자유의

지론”을 출판하였다. 이전부터 에

라스무스와 루터 사이에 오가던 논

쟁을 이 책을 통하여 노골화 한 것

이다. 그는 성경에 자유의지에 대

한 언급이 분명하지 않으며, 은혜

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유

의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

에 맞서 루터는 1525년에 “노예의

지론”을 출판하였다. 성경은 분명

히 인간의 부패로 인하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

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천명하

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두 사람은 초대교회부터 내려왔

던 신학적인 문제, 즉 어거스틴과 

펠라기아누스의 신학 논쟁의 연장

선에서 대립한 것이다. 루터가 어

거스틴의 신학적 관점에 영향을 받

았다면, 에라스무스는 전통적인 중

세 가톨릭교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루터는 이 논쟁

을 통하여 에라스무스의 성경관에 

대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에라스무스는 성경의 명료성을 

부정하였다. 성경이 우리가 이해하

기에 매우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

문에 인간의 의지 또는 예정론과 

같은 교리를 세우지 말아야 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필요하

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루터

는 성경의 명료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인 구원의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고 역

설하였다. 만일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선

택함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

게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다. 

루터가 선택하고 걸었던 개혁의 

길은 중세교회가 오랜 세월 걸어

온 길과 전혀 달랐다. 루터는 성경

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성경의 진

리가 이끄는 길을 따라갔다. 이와 

반대로 로마 가톨릭교회는 성경과 

교회의 전통, 나아가서 교황의 권

위를 함께 최고의 권위로 두었다. 

16세기에 갈라진 두 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왜 우리에게 다시 종교개혁이 필

요한가? 끊임없이 ‘중간 길’이 가장 

좋다고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 주

장하는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

이다. 루터가 후대 교회에게 남겨

준 ‘오직 성경’ 사상은 우리에게 ‘

다른 길’은 물론 ‘중간 길’의 유혹

에 넘어가지 말라는 엄중한 경교성

의 교훈이다.  
      covenantcho@yahoo.com 

어거스틴과 펠라기아누스의 신학논쟁, 루터와 에라스무스로 이어져  

루터는 성경 명료성 부정한 에라스무스의 성경관에 “오직성경” 주장 

‘중간 길’ 걸었던 에라스무스는 결국 ‘다른 길’로 가면서 사라져

성경의 진리 붙잡기보다 인문주의적 사고와 방식에 더많은 관심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 무엇에 관심을 기울일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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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약점과 허물

미국 롱비치에서 한 신사가 그와 

동행중이던 젊은 숙녀를 자동차에 

남겨둔 채 통닭구이 집에 들어가 통

닭 한 마리를 샀다. 그런데 그 가게 

주인이 실수로 통닭상자 대신에 그

날 장사해서 들어온 현금상자를 싸

서 건네주었다. 그는 은행에 예금을 

하려고 거액의 돈을 빈 상자에 넣어 

두었었는데, 그만 돈이 든 상자가 

통닭상자인 줄 착각하고 포장해서 

손님에게 건네준 것이다. 통닭을 산 

신사는 숙녀와 함께 공원에 도착해

서 상자를 열어보니 상자 속에는 통

닭이 아니라 돈뭉치가 들어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

운 순간이었다. 신사는 무언가 잘못

된 것을 알고 다시 그 가게로 달려

가서 주인에게 돈뭉치를 돌려주었

다. 너무 놀란 그 주인은 “선생님, 여

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제가 신문

사에 전화해서 귀한 분의 선행을 알

려야 하겠어요.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며 감격

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런데 

이 신사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

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

세요.” 이상하게 여긴 주인은 물었

다. “아니 왜 안 된다는 거죠?” “보

시다시피 저는 결혼한 몸입니다. 그

런데 지금 저와 함께 있는 이 여자

는 제 와이프가 아니거든요.” 우리

는 통닭집 에피소드를 통해 인간은 

어떤 한 면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어떤 사람이든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나 약점과 허물이 있는 것이다. 

모든 리더들은 약점과 허물을 갖

고 있다. 에피소드의 신사처럼 겉으

로는 멀쩡한 사람도 속으로는 문제

가 있다. 로마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롬3:10)고 말한다. 사람은 누

구나 약점과 허물이 있다는 것이 성

경의 인간관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허물을 인정하는 것을 두

려워한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면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무가치한 사

람으로 생각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때문에 가능하면 자신의 약점이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 한다. 

혹은 상대방이 자신의 약점이나 허

물을 이야기하면 인정하기보다는 

분노하고 아니라고 정색을 하며 부

인한다. 사회와 교회 속에서 리더는 

보통사람들이 미처 눈치 채지 못하

는 많은 약점과 허물을 갖고 살아간

다.

약점 극복의 솔루션

맨발로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 

그녀의 이름은 ‘에블린 글래니’이다. 

30대 중반에 접어든 그녀는 세계 최

고의 타악기 연주자 중 하나로 꼽힌

다. 여느 음악인들과 다른 점이 있

다면 그녀가 이미 열두 살 때 청력

을 잃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다. 사람들은 그녀가 청각을 잃은 

순간 음악가로서는 이미 그녀 인생

에 마지막 종이 울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글

래니는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

하는 귀를 포기하고 소리의 진동과 

뺨의 떨림으로 어떤 소리인지 감지

해내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리고 항

상 맨발로 무대에 올라가 발끝에서 

전해오는 진동으로 소리를 구별해

냈다. 귀가 아니라 온몸 전체가, 그 

중에서도 극도로 섬세해진 발끝의 

촉각 하나하나가 그녀만의 청각기

관이 되어준 셈이다. 덕분에 그녀는 

미세한 대기의 변화로도 음의 높낮

이를 읽어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

고 20여 년의 노력 끝에 세계 최고

의 타악기 연주자로 꼽히게 되었다. 

듣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그녀의 

신체적인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 에

너지가 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교

회에 엄청난 위기가 닥쳤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진다. 어

쩔 줄 몰라 애태워하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한다. 이럴 

때일수록 리더는 흔들림 없는 모습

을 보여줘야 한다. 위기에 맞서 두

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는 꿋꿋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러한 리더의 

자신감 있는 대처 능력은 위기 상황

에서 구성원들을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지대가 되어준다. 

사회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결의 표명이 없는데 구성원들이 리

더를 따라줄 리 없다. 그래서 리더 

스스로의 결의 표명과 자신감 표출

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기극복의 

출발점은 마음 전쟁에서 승기를 잡

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한편으로

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잡아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리더 자신부터 약점

을 극복하고 강한 자신감을 보여야 

한다. 리더십이란 한마디로 ‘두려움

을 극복하도록 활력과 동기를 부여

하는 것’이다. 자신이 믿지 않는 물

건을 고객에게 팔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이 신봉하지 않는 승리 마인드

를 구성원에게 설득할 수는 없는 법

이다. 분명치 않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복음전파와 교회 부흥이 일

어날 수 없다. 지금은 ‘거센 폭풍을 

무릅쓰고 배가 항해를 계속해야 하

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리더가 

소신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그 

결단을 촉구하고 모든 관계자가 희

망을 갖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

는 것이 위기를 맞아 리더가 자신감

을 갖고 보여주어야 할 일이다.

금이 간 항아리

 

어떤 사람이 양 어깨에 지게를 지

고 물을 날랐다. 오른쪽과 왼쪽에 

항아리가 하나씩 있었다. 그런데 왼

쪽 항아리는 금이 간 항아리였다. 

우물에서 물을 가득 채워 집에 오면 

왼쪽 항아리의 물은 반쯤 비어있었

다. 그 이유는 항아리에 금이 갔기 

때문이었다. 반면 오른쪽 항아리는 

물이 가득 찬 모습 그대로였다. 왼

쪽 항아리는 주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어느 날 주

인에게 이렇게 요청했다. “주인님, 

나 때문에 항상 일을 두 번씩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금이 간 나 같

은 항아리는 버리고 새것을 쓰세

요.” 그때 주인은 금이 간 항아리를 

들고 길가로 나왔다. 그리고 길 왼

쪽에 핀 꽃과 풀들을 보여 주면서 

말했다. “우리가 지나온 길 양쪽을 

보아라.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

은 오른쪽 길에는 아무 생명도 자라

지 못하는 황무지지만 왼쪽에는 아

름다운 꽃과 풀이 무성하게 자라지 

않니? 너는 비록 금이 갔지만 너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

이 아름답구나. 나는 그 생명을 보

며 행복하단다.”

우리는 자신의 장점, 완벽함을 추

구하며 살아간다. 내가 다른 사람들

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

랑으로 삼는다. 자신의 약함이나 허

물,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다. 살아가면서 자신이 남보

다 못한 것이나 자신의 처지와 상황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자신을 부

끄럽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럴 때마

다 ‘금이 간 항아리’ 이야기를 생각

하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위대한 부

흥사 무디가 그토록 열정적인 설교

가가 되리라는 가능성은 어려서는 

결코 없었다. 문법이 엉망인데다 성

경지식도 거의 없었다. 그는 교회에

서 설교를 금지당하기도 하였다. 이 

세상이 살만하고 아름답게 된 것은 

사실 똑똑하고 완벽한 사람들 때문

이 아니라 부족하고 어딘가 모르게 

틈이 많은 사람들 때문일 것이다. 

절벽위에서 승리와 환희의 트럼

펫을 부는 리더

겸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약점과 허

물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하

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

는다. 스스로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도 사용하지 않

는다. 쉽게 좌절하기 때문이다. 하나

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완벽하거나 

능력 있거나 무능하거나 약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

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점과 허물

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

님을 믿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자신

의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약점이 

많아도 괜찮다. 하나님께서는 부족

하고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

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스라엘의 두 리더 사울 왕과 다

윗 왕은 처음에는 똑같이 겸손한 자

세로 왕의 직무를 수행했으나 한 사

람은 끝까지 성공했고 한 사람은 중

도 탈락했다. 그들에게 다른 점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태도

였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

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에게 참다

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리더라면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약점, 열등감, 허물, 상처)들이 

있다.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

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늘 점

검하라. 참된 리더는 자기에게 약점

과 허물이 없고 의지와 결단력이 있

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많

은 약점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읽

는 당신이 약점과 허물을 극복하고 

절벽위에서 승리와 환희의 트럼펫

을 부는 리더가 되길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리더십은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활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약점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사용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절벽위의 트럼펫

리더십 코멘터리 (39)

[편집자주] 본지는 이영직 내과전문의가 말하는 “건강상식”을 

연재한다. 이영직 전문의는 현재 굿사마리탄병원, 세인트빈센트

메디컬센터, 허리우드장로병원에서 내과전문의 및 자문의사로 

일하고 있으며 LA 이영직 내과·호흡기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심혈관 질환

심혈관질환(Cardiovascular Disease)이란 관상동맥을 포함

한 각종 심장질환, 경동맥 협착증과 뇌혈관질환(일반적인 의미

의 중풍), 말초동맥 협착증, 대동맥 동맥류와 같은 대동맥 질환 

등을 통칭하는 것이다.

심혈관 질환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흔한 사망원인이며 인구 

고령화 때문에 더욱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이민 온 미국인들에서 심혈관 질환발병빈

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

만 등으로 인해 당뇨병과 같은 대사성 질환이 모국에 거주하

는 사람들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혈관 질환은 중년이후의 남성,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

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과체중, 스트레스가 많은 생

활 습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또 운동을 하지 않고 주로 앉아

서 생활하는 습관과 육식위주의 식습관도 위험인자로 볼 수 

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가 처음 발표된 1960년대

와 비교해 40년이 흐른 2000년대에 발표된 연구를 살펴보면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등의 연관성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과

체중이나 당뇨 등의 연관 관계가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금연 운동으로 미국 남성들의 흡연율이 크게 떨어졌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치료 약물의 발달로 쉽게 조절되기 때

문에 위험인자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반

대로 과체중 인구가 늘어나고 이해 비례한 당뇨병 환자가 증

가하면서 두 가지 위험인자는 현재 심혈관 질환 발병의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중 성별과 나이 가족력은 이미 정해

진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지만 나머지는 개인의 노

력에 따라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 우선 생활 습관에서 스트레

스를 적게 받도록 노력하고 식습관을 채소나 과일 중심으로 

바꾸고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섬

유질은 대장암 예방이나 만성 변비 치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며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감소시키는데도 효과가 

있다.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프루던트 

다이어트’는 과일과 채소, 콩을 많이 섭취하고, 육류는 칠면조

나 닭고기 같은 가금류를 먹고 현미와 같은 정맥되지 않은 곡

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다.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운동 습

관도 중요하다. 걷기처럼 신체적으로 격렬하지 않은 운동만으

로도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당뇨병을 앓는 사람은 3개월 평균 당지수를 7퍼센트 이하로 

유지하고 혈압은 수축기 혈압은 130mmhg이하로 조절 한다. 

혈증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100mg/dl. 이하로, 좋

은 콜레스테롤은 적어도 40mg/dl. 이상으로 유지하고 혈중 중

성지방 수지는 200mg/dl. 이하로 조절하는데 식사로 조절되

지 않는 경우는 약물치료로 조절해야 한다. 만약 과체중이라면 

체질량지수를 30이하로 낮추어야 하고 금연과 동시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흡연자는 담배를 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건강 길라잡이

1-140가지 질병의 증상과 치료

이영직 내과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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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의 중요성은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성경은 기

도의 책이라고 할 만큼 기도로 꽉차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사도행전 1장을 읽다가 기도의 귀중함에 대해 은혜를 받았다. 예수

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을 비롯해 120여명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졌다. 

만약 120명의 합심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성령의 강림은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당부하셨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

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러한 약속

이 있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었다면 오순절에 성령은 오시지 않았

다. 교회는 탄생되지 않았고,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땅 끝까지 증거 

될 수 없었다. 기도가 있었기에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같이한 120명의 기도를 사용하셨다. 저들의 기도

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령의 권능가운데 이 세상에 풀어

놓으셨다. 베드로의 설교에 능력이 나타났다. 그는 요엘서, 다윗의 시

편을 인용하며 메시아·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전했다. 절기

를 지키러 모였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기 시작

했다. 삼천 명이 세례를 받고 구원 얻는 기적이 일어났다. 120명 기도

의 영향력이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 기도 안하면 소

용이 없는 것이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도의 용사 120명이다.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자. 기도만이 하나

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한다. 지금 기도

의 용사 120명을 부르고 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겔36:37). 
   bible66@gmail.com

기/도/칼/럼

기도의 용사 120명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주일학교 전문교육기관 지저스

키즈(대표 임은희)가 주최하는 무

료세미나가 25일 오후 1시부터 5

시까지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정장

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찬양과 설교, 성

경공부, 크래프트, 그리고 학부모 

모임 등에 대해 다루었다. 그리고 

장재영 목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창조과학세미나를 가졌다. 

지저스키즈 무료세미나는 4월 1

일(토)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훌러톤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 

511 S. Brookhurst Rd)에서 OC지

역 교회들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한

다. 

<박준호 기자>

미드웨스턴침례신학교(MBTS, 

총장 잭슨 알렌 박사) 공개강좌가 ‘

설교와 성령’ 주제로 23일 오전 10

시 토랜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

현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원로)는 “성령과 설교

자의 관계를 볼 때 성령이 설교자

를 만들며 설교준비를 돕는다. 그

리고 성령께서 설교현장에서 역사 

하신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설교자는 자신의 연

약함 인정해야 한다. 설교는 주님

의 일이고 주님을 전하는 일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임해야 한다. 하

늘의 도우심과 하나님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설교사역이다. 

포도나무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

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주

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는 것이 설교자가 서는 자리가 되

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설교자는 최선을 더해서 

원고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설교

단에 올라가서는 원고를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이 성령의 검이

다. 성령이 우릴 통해 역사하기 위

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고 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나온 원래의 의미를 충실히 

전하는 석의에 힘써야 한다. 해석

학적으로 성실성을 가짐과 동시에 

주제의 선명성을 제대로 드러내는 

설교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원 목사는 “설교자의 미션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어려울수록 필요한 것이 진짜 설교

자다. 말씀을 말씀답게 선포하고 

백성을 살려야 한다. 그들이 살면 

말씀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교회

가 교회될 수 있다. 세상은 아무런 

희망을 볼 수 없지만 교회는 세상

의 희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제 4회 남가주미스바연합기도회

(Un i t e d  M i z p ah  P r a y e r 

Conference, 이하 UMPC)가 지난 

17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인 18

일 새벽 4시까지 5시간에 걸쳐 은

혜한인교회 내 월드프레이어센터

에서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소

서”(요20:22)라는 주제로 개최됐

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Grace 

Mission University, 이하  GMU)

가 주최하고 UMPC가 주관한 이번 

집회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중심

으로 열렸다.  

특별히 이번 연합집회는 지난 

1-3회와는 달리 미스바철야집회

의 원래 취지대로 시간과 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온전한 철야예배로 

진행됐다.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

와 JAMA 대표 강순영 목사가 예배

를 선포한 뒤, 각 신학교 및 기독단

체 대표들이 기도제목을 제시하고 

합심기도회를 인도하며 △회개와 

성령 충만을 위해 △세계선교를 위

해 △미국을 위해 △남가주를 위해 

△한국을 위해 △북한을 위해 △교

회와 영적 리더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청년을 위해 △신학생을 위

해 △그룹기도 △환우와 헌신을 위

한 기도 등 총 12가지의 기도제목

을 갖고 부르짖었다. 

이번 기도회는 GMU, 게이트웨

이대학교, 베데스다대학교, 쉐퍼드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풀

러신학대학교 등 남가주주요신학

교 학생들과 미스바워십, CMF, 

JAMA 등 여러 기독단체들이 참여

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20-22일 제5차 총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MBTS 공개강좌 ‘설교와 성령’...강사 이동원 목사

제 4회 남가주미스바연합기도회

지저스키즈, 주일학교교육 무료세미나

“해석학적 성실성, 주제 선명성 드러내는 설교”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소서”

주일학교 전문교육기관 지저스키즈(대표 임은희)가 주최하는 무료세미나

가  올림픽장로교회에서 열렸다.

MBTS주최‘설교와 성령’주제 공개강좌에서 강사로 나선 이동원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제4회 남가주미스바연합기도회가 은혜한인교회 월드프레이어센터에서 

열렸다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정

기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여의

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뉴욕교계 목회자들과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지난 28일 오전 7시 플러싱 대동

연회장에서 개최된 조찬기도회에

서 이영훈 목사는 북미총회 총회장 

양승호 목사에게 총회장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우수선교사 2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로써 양승호 

목사(뉴욕순복음연합교회 담임)는 

3년째 총회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기도회는 양승호 목사 사회로 김

홍석 뉴욕교협회장의 환영사에 이

어 이영훈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영훈 목사는 기도회를 통해 한국

교회의 상황을 염려하며 제직을 세

울 때 조심하고 강조했다. 또 자신

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

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며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목사는 “한 달째 주일새벽 

2-3경에 하나님께서 꼭 깨우신다.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다. 그런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다. 기

도하지 않으면 목회하지 말라. 교인

이 10명이라도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때 그 열명이 큰일을 감당

하게 된다”며 “한기총 등 단체 일을 

하면서 너무 바빴던 것을 회개했

다”고 말했다. 

또 “한기총은 한교연과 연합한 

후 퇴임하고, 내년부터 설립 60주

년을 맞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목회

에 전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목회계획으로 “차세대

를 위한 교회 세우기”를 강조하며 “

한국 교회가 늙어서 꿈도 비전도 

없다”며 “철저한 개혁으로 나아가

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특별

히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

했다.

이어서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

해 언급하고 기도하는 1천만 기독

교인이 좌파세력으로부터 한국을 

살리고 있다며 미주 한인들에게도 

고국을 위한 기도를 당부했다.

또 “기독교사상으로 세워진 미국

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인들

이 앞장서 나가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을 촉구하며 한국의 대선과 미

국의 부흥을 위한 통성기도로 마무

리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뉴욕순복음연

합교회에서 제 42차 정기총회를 개

최했다.

총회장 양승호 목사는 “북미총회 

산하 전 회원교회와 총회원들이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령의 일치와 연합의 능력으로 우

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 

복된 한 회기가 되기를 간구한다”

고 인사했다. 

오후에는 5명의 목사안수식이 있

었다. 명단은 채종웅(뉴욕소망교

회), 오영란(새생명교회), 이용하(인

터내셔널갈보리교회), 이진숙(순복

음사랑교회), 백에스더(한인은혜교

회).

또 12명의 전도사 임명이 있었으

며, 저녁에는 이영훈 목사를 강사로 

연합축복성회가 진행됐다.   

이번 총회에는 6개 교회, 33명(목

사 22명, 전도사 11명)이 새로 가입

됐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이영훈 목사 초청 조찬기도회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하지 말라”
이영훈 목사 초청 조찬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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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41회 정기총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고택원 목사) 제41회 정기총

회가 5월 16일(화)부터 19일(금)까지 3박4일간 알라스카(THE HOTEL 

ALYESKA)에서 개최된다.  

▲문의: (778)899-7508

가정사역 봉사자 교육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가정사역 봉사자 교육이 

4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하크

네시야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 참가대상 

및 혜택은 1)본인의 성장과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원하는 분 2)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기 위해 배우기 원하는 분 3)패밀리터치 프로그램 배

움의 기회 4)대통령 봉사상을 받을 수 기회.

▲문의: (201)242-4422, (917)698-6065

제 35회 탈북난민구출음악회
제 35회 탈북난민구출음악회가 5월 7일(주) 오후 6시 JHS 189 오디

토리엄(주님의교회, 김상태 목사)에서 열린다. 뉴욕예술가곡연구회(회

장 서병선)과 두리하나USA가 주최하며 소프라노 박진원, 윤혜린, 김

수정, 이희정, 테너 이성은, 서병선, 바리톤 한경진, 피아노 이세리가 출

연하며 주현정 바이올리니스트가 특별출연한다. 티켓은 15달러. 플러

싱 반디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718)551-7186, (212)567-6919

뉴욕기독교예술선교회 창립예배 및 연주회
뉴욕기독교예술선교회(회장 김해은, 고문이사 이길호 목사, 김동

석 이사장) 창립예배 및 연주회가 4월 30일(주) 오후 5시 퀸즈한인교

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린다. 뉴욕기독교예술선교회(New York 

Christian Performing Arts Foundation)는 전문 클래식 연주자 그

룹 Newklang Ensemble(단장 강수희), 어린이 국악선교단 Delight 

Youth Missionaries(단장 김수라), 뉴욕어린이기독합창단 New York 

Christian Children’s Choir(단장 안혜영, 지휘 박미용)으로 구성돼 있

다. 단원은 계속 모집하고 있다. 

▲문의: (516)487-7223 

“빛과사랑” 제 14회 성경암송대회
미주한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월간지 “빛과사랑”(발행인 권태진 

목사)이 주최하는 제 14회 성경암송대회가 4월 22일(토) 뉴욕만나교

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창간 29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올해 

암송대회는 오전 9시부터 필기시험에 이어 오후 2시부터는 구술시험

이 진행된다. 출제범위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빛과사랑”에 게재

됐던 바이블파워 100. 당일 대회 직후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시상

식이 있으며 1, 2, 3등 개인전은 2천달러, 1천5백달러, 1천달러 씩, 단체

전은 1천5백달러, 1천달러, 6백달러 씩의 상금이 수여된다. 

▲문의: lightnloveny@yahoo.com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

회(회장 권금주 목사)가 주최하는 

제 5회 어머니기도회가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기쁨과영광교회(담

임 전희수 목사)에서 열렸다.

나명자 목사 인도로 기도 이진아 

목사, 성경봉독 이월옥 집사, 설교 

김수태 목사, 합심기도, 헌금기도 

심화자 목사, 광고 최근선 목사, 축

도 박영주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

다.

김수태 목사는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본문으로 “십자가에서 교

환된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

교회는 은혜를 주어야하며 나를 통

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며 “은혜란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내안에 나

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의 삶에 구원

이 나타난다. 믿음으로 의롭게 사

는 사람은 내 의가 없음을 알며 실

수와 죄악에 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며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금주 목사 인도로 진행된 합심

기도는 △성령의 임재와 회개 기

도-조국과 민족 미국을 위해/노나

오미 권사 △글로벌연합회와 글로

벌뉴욕한인여목회를 위해-회장과 

임원들을 위해, 가정 자녀 섬기는 

교회 어머니기도회의 부흥을 위

해/서은주 목사 제목으로 기도했

다.  

2부 친교는 오명의 목사의 오찬

기도 후 이진아 목사 사회로 진행

됐다.

제6회 어머니기도회는 4월 19일

(수) 오전 10시30분 기쁨과영광교

회에서 열리며 특별강사로 이용걸 

목사(필라영생교회 원로)가 초청된

다.
<기사제공:글로벌뉴욕한인여목회> 

뉴욕전도대학교(교장 허윤준 목

사) 2017년 봄학기 개강예배가 지

난 22일 오전 10시30분 새생명장

로교회에서 열렸다.

교장 허윤준 목사는 “생명을 드

리는 전도대학교가 되겠다”며 “그

동안 70여명의 졸업생들이 전도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왔다. 사명과 

비전은 전도특공대들이 1시간 30

분 강의 듣고 무조건 전도하는 것”

이라고 말하고 기도를 부탁했다.

예배는 현영갑 목사 인도로 시작

돼 기도 이종태 목사, 성경봉독 이

경님 전도사, 말씀선포 김상태 목

사, 헌금기도 김경열 목사, 교장인

사 허윤준 목사, 축도 최요셉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상태 목사는 “네가 나를 사랑

하느냐?”(요21:15-2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요한복음의 사랑은 단계

별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총동원해

서 입증하는 것이다. 예수님 사랑

의 의미는 결국 순교”라며 “전도는 

양육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영혼구

원을 의미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전파

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며 그럴 때 

권한도 주시고 자원도 주신다. 우

리 모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갖고 복음 전하자”고 말했다.  

뉴욕전도대학교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강의를 

하고 점심식사 후 노방전도를 하도

록 일정이 짜여져 있다. 

또 한글, 영어, 중국어, 스페니시

어로 만든 연합전도지를 제작해 신

청하는 교회의 이름을 넣어 무료 

배부한다. 

뉴욕전도대학교 교수로 김영환, 

이지용, 이희선, 임용수, 차철회, 허

윤준, 현영갑(이상 목사)가 섬기고 

있으며 이사로 김성국, 김수태, 김

재룡, 김영환, 김영순(권사), 김희

숙, 신동기(전도사), 이종태, 정기

태, 정인수, 황규복(장로), 허윤준(

이상 목사)가 후원하고 있다.  

▲문의: (718)637-1470 허윤준 

목사                     <유원정 기자>

문화 복지 비영리 단체 이노비(

대표 강태욱)가 지난 23일 NYU 아

동병원의 FINK응급센터에서 아이

들과 부모님을 위한 첫 번째 콘서

트를 열었다.

이노비는 현재 NYU 병원의 여

성장애인들을 위한 콘서트를 주기

적으로 열어왔는데, 아동병원의 어

린이들을 위한 공연은 이번이 처음

이다. 이 공연에서는 다양한 중증 

질환을 겪고 있는 어린이와 유아와 

부모를 위한 공연이 2회에 걸쳐 진

행됐다.

이번 공연은 현재 맨해튼음대에

서 박사과정중인 피아니스트 강민

영이 음악감독을 맡았고 세계 최고

의 음악대학인 줄리아드 석사과정

에 재학 중인 실력파 연주자인 바

이올리니스트 데보라 송과 플루티

스트 예림 최가 봉사로 참여 수준

급의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었다.

치료를 받으러 온 부모들과 아이

들은 음악을 들으며 리듬을 타고 

춤을 추며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아이들은 아픈 사실을 잠시 잊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노비는 병원측의 요청을 받아 

5월 중에 입원해 있는 어린이 환자

들을 위한 두 번째 공연을 열 계획

이다.

▲공연/후원문의: (212)239-

4438 enobinc@gmail.com
<기사제공: 이노비>

기독뉴스 창간 8주년 및 CBSN 

개국 2주년 감사 예배가 3월 26일 

오후 6시 뉴욕그레잇넥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열렸다.

대표 문석진 목사는 “불과 8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씨존의 신문방

송사역을 통해 엄청난 일을 하게 

하셨다. 이 일은 분명 하나님이 인

도하셨고 목회자 여러분과 스탭 여

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

며 독자(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

와 동참 없이는 결코 이뤄질 수 없

음을 굳게 믿고 감사드린다”며 “씨

존 ‘기독뉴스’와 뉴욕기독교방송이 

교회의 협력선교사로서, 목회와 선

교를 홍보하는 미디어선교사로서

의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

도록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

와 정성어린 협력을 당부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기독교미디어 그룹 씨존(대표 문

석진 목사)은 2009년 4월 20일 복

음을 지키고 천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돼 인터넷 신문 기독

뉴스를 선두로, 종이신문 발행, 뉴

욕기독교방송 개국 등 방송 사역을 

중심으로, 문화, 선교, 구제, 교육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노기송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예

배는 경배와찬양(인도 박진수전도

사), 최호섭 목사의 기도, 손성대 

장로의 고후 12장9절 봉독, 뉴욕기

독교방송합창단의 찬양, 설교 이동

흥 선교사, 문석진 목사의 인사, 홍

보영상 상영, 에리카문(진영)의 헌

금송, 권금주 목사의 헌금 기도, 영

상축사(프라미스교회 김남수 담임

목사,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황의춘 목사, 뉴저지교회

협의회 회장 김종국 목사, 뉴저지

목사회장 유재도 목사, 국제장애인

선교회 임선숙대표), 축사, 축가 뉴

욕장로성가단/뉴욕기독교방송 합

창단/에리카문, 뉴욕필그림선교무

용단의 축무, 광고 및 후원 약정 박

성원 목사, 축도 이문웅 목사, 김주

동 목사의 만찬 기도 순으로 진행

됐다.

이날 씨존은 참가자들에게 사은

품과 문석진 목사의 스마트폰 초급

반 강의 DVD(1시간 30분 강의)를 

무료로 배포했다. 

한편 씨존은 뉴욕기독교방송

(CBSN)과 음향전문회사 엘피스프

로덕션(대표 손화수)와 공동으로 

이민교회의 부활절예배 준비를 위

한 ‘제 6차 교회음향장비 무료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중소형한인교

회 돕기의 일환으로 여섯 번째 실

시하는 교회음향장비 무료점검서

비스는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

지 실시하며 기독뉴스가 후원한다. 

신청은 이메일 newyorktop@

gmail.com이나 전화((718)414-

4848)로 문자 접수하면 된다. 

<기사제공: 씨존>

“생명 드리는 전도대학교 되겠다”

이노비, NYU 아동병원 어린이들에 첫 음악선물

기독뉴스 창간8주년 및 CBSN 개국2주년 

“믿음으로 살아야 삶에 구원이 나타난다”

뉴욕전도대학교 2017년 봄학기 개강예배

감사예배...“미디어선교사 역할 충실히 수행”

글로벌뉴욕한인여목회 제5회 어머니기도회

글로벌뉴욕한인여목회 제5회 어머니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전도대학교 2017년 봄학기 개강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비영리단체 이노비 진행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기독뉴스 창간8주년 및 CBSN 개국2주년 감사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토렌스조은교회는 고 김바울 목

사 원로추대 및 2대 김우준 담임목

사 취임 및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

직예배를 26일 오후 4시 성황리에 

거행했다. 

김우준 목사는 “조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사랑의 빚진 

자로 은혜 입은 자로 열심히 사역

하겠다”며 “부족한 만큼 철저히 하

나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믿으며 한

걸음 한걸음 동행하는 삶을 살겠

다. 김바울 목사님은 떠났지만 그

분의 열정, 메시지, 그리고 신앙의 

유산은 함께 이어가는 사역 펼쳐나

가겠다. 오직십자가 예수만 붙잡고 

나가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담임) 

사회로 시작된 1부 고 김바울 원로

목사 추대 및 김우준 담임목사 취

임예배는 민승배 목사(페이스채플 

조은교회 담임/남침례회 남가주협

의회 총무)가 기도했으며 GCC성가

대가 찬양했다. 

이어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

로/지구촌 미니스트리네트워크 대

표)가 ‘반석위에 세운 교회(마 

16:1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

으며 노수진 장로(토렌스조은교회 

행정장로)가 원로목사 소개 및 추

대를 인도했으며 김선이 사모(고 

김바울 목사 아내)에게 추대패를 

증정했다. 이어 담임목사 소개 및 

취임패 증정한 후 김우준 목사가 

인사말을, 박성근 목사(LA한인침

례교회 담임) 권면, 정영민 목사(포

도원교회 담임/남침례회 남가주협

의회 회장)가 축사했다. 

한편 김우준 목사 사회로 시작된 

2부 임직예배는 정영민 목사가 시

취보고 했으며 백강훈 목사(토렌스

조은교회 행정목사)의 교단가입 기

념패 증정 및 인사, 장로, 집사, 권

사 임직 및 안수, 그리고 임직패 증

정 시간을 가졌다. 

이어 고승희 목사가 임직자에게 

권면했으며 한충호 목사(임마누엘

침례교회 담임)가 교회에게 권면했

다. 이날 예배는 이동원 목사 축도

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2017 미주장애인교회학교 세미

나가 ‘변화와 성장을 꿈꾸는 장애

인교회학교 교육’이라는 주제로 원

패밀리교회(담임 장경일 목사)에서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됐다. 

주강사로 김해용 목사(한국장애

인사역연구소장/평돌교회 담임)과 

정우식 교수(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특수교육학과), 정금숙 목사(전국

장애인협의회 영남지역 지회장)가 

강의했으며, 66명의 미국내 장애인

교회학교 지도 사역자들이 참석해 

발달장애인의 교회학교 신앙교육

의 실제적인교육에 대해 다양한 콘

텐츠를 소개받았다. 

세미나는 첫날 김해용 목사가 ‘

장애인교회학교 사역자의 영성’, ‘

장애인 교회학교 연간교육 및 행사

기획’, ‘장애인교회학교 설교클리

닉’, 정금숙 목사가 ‘한국 장애인교

회학교 예배와 사역’, 장경일 목사

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라는 제목으로 강의했으며 미국장

애인교회학교 발전을 위한 토론회

를 가졌다. 

둘째 날은 김해용 목사가 ‘특수

교육을 통한 장애인교회학교 교

육’, 정우식 교수가 ‘장애인의 특성

이해’, ‘장애인의 공고교수법’을 강

의했으며 김해용 목사가 ‘장애인교

회학교 캠프 기획과 사례’라는 주

제로 강의했으며 정금숙 목사가 사

례를 발표했다. 

또한 최경은 교수(앨카미노 칼리

지) 지휘로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

라 공연이 있었으며 마지막 날에는 

‘부모와 함께 나누는 치유와 회복

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부모세미나

를 진행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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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서부교계 게시판

충현선교교회 새생명 부흥회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는 가정과 교회를 깨우는 새생명 부

흥회를 3월 30일(목)부터 4월 1일(토)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손기배 목

사이며 시간은 저녁 7시30분.

▲문의: (818)549-9191

윌셔연합감리교회 설립기념예배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 설립 38주년 기념예배가 4월 2

일(주) 예배시간(오전 8시, 11시45분)에 개최된다.

▲문의: (323)931-9133

얼바인 지역 연합찬양집회
얼바인 지역 예배인도자연합 주최 얼바인 지역 연합찬양집회가 4월 

1일(토) 오후 7시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말

씀은 김한요 목사가 맡는다.

▲문의: (714)337-4532김섭리 목사 

나성금란교회 2017 부흥성회
나성금란교회(담임 정상용 목사, 3153 W. Marine Ave) 2017 부흥성

회가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눅5:4)’라는 주제로 실시된다. 강사는 조영

진 감독이며 일정은 3월 31일(금) 오후 7시30분, 4월 1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 4월 2일(주) 오전 8시, 11시, 오후 1시30분.

▲문의: (310)973.5106

인랜드교회 장애인주일예배
인랜드교회(담임 박신철 목사)는 장애인주일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주일예배를 4월 2일(주) 1, 2, 3, 4부 예배시간에 갖는다. 강사는 조현철 

목사(오렌지힐교회 협동목사).

▲문의: (909)373-5255이정임 권사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소망부흥회
텍사스 어스틴한인장로교회(담임 김종대 목사, 2000 Justin Lane)가 

주최하는 소망부흥회가 3월 31일(금)부터 4월 2일(주)까지 열린다. 강

사는 고태형 목사(선한목자교회)이며 일정은 3월 31일(금) 저녁 7시30

분, 4월 1일(토) 새벽 6시, 저녁 7시3분, 4월 2일(주) 1부 예배(오전 8시

30분), 3부 예배(오전 11시30분).

▲문의: (512)454-1727

웨스트힐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웨스트힐장로교회(담임 김인식 목사)는 담임목사 은퇴로 제 2대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이민교회 목회에 대한 소명의식과 신학이 분

명한 목회경력(담임/부담임) 10년 이상 이민목회경력 5년 이상된 정규

신학대학원(M.Div)졸업자이며, 해외한인장로회 가입이 가능하고 미국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시민권자/영주권자) 이중언어가 가능한 자이

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목사안수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

서 및 학위증명서, 추천서(목회자 2명 이상), 최근설교영상 2회분, 자기

소개서(신앙간증, 가족소개, 가족사진 포함), 목회비전 및 목회계획서를 

4월30일까지 이메일(searchwhpc@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818)884-2391

시애틀형제교회 이만수 감독 간증집회
시애틀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는 한국 야구계의 전설 이만수 감독 

간증집회를 7일(금)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문의: (425)488-1004

토렌스조은교회 원로 추대 및 2대담임목사 취임 및 임직예배에서 임직자 및 순서맡은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있다. 사진 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가 이날 취임한 본교회 2대 담임 김우준 목사.

2017 미주장애인교회학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동행 하겠다”

‘변화와 성장 꿈꾸는 장애인교회학교 교육’

토렌스조은교회 원로추대, 담임목사 취임, 임직예배

2017 미주장애인교회학교 세미나

한미연합회(사무국장 방준영)는 

24일 오전 10시 30분 한미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A카

운티 선거국 관리자들에게 선거안

내책자 인쇄오류에 대한 상황 설명

과 해결책을 요구했다. 

브렌다 두란 LA카운티 선거국 

공보팀장은 인쇄업체가 한국어 안

내책자 한묶음을 잘못 표기해 이 

문제가 발생했으며 그 원인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거관리국은 조

속히 한국어 및 영어로 사실 규명

편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그럼에도 

걱정이 되는 유권자가 있다면 선거

국 핫라인 (562)462-3066(한국어 

가능)으로 전화하라고 말했다. 

한미연합회 방준영 사무국장은 

“한미연합회는 LA카운티가 몇 개

의 선거안내책자가 잘못 인쇄돼 한

인 유권자에게 발송됐는지 공개하

도록 할 것이며 잘못 표기된 책자

를 받은 모든 유권자들이 이 상황

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히 이 선거가 연방 레

벨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선거의 중요성과 안내

책자 인쇄 오류가 한인커뮤니티에

만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생각해보

면 무척 유감스럽다. 기자회견에서 

LA선거관리국 관계자 또한 지금까

지 LA카운티에서 유례없는 실수였

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동양선교교회 박형은 담임목사

가 뉴저지초대교회 담임목사로 청

빙제의를 받았다. 

뉴저지초대교회는 그동안 담임

을 맡았던 한규삼 목사가 한국 충

현교회로 부임되면서 새 담임목사 

청빙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 목사는 다음 주 초 청빙관련 

입장을 정리해 밝힐 예정이다. 

박형은 목사는 텍사스 달라스 지

역 빛내리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

했으며 지난 2011년 동양선교교회 

5대 담임으로 부임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한미연합회, 선거국 관리자에 해결책 요청  

LA카운티 한국어 선거안내책자 인쇄오류

동양선교교회 박형은 목사 뉴저지초대교회 청빙 제의

한미연합회 LA카운티 선거국 한국어 선거안내책자 인쇄 오류에 대한 입

장을 밝혔다.

미주감동서원 설립 준비모임이 

23일 오전 10시 세계아가페선교교

회(담임 김요한 목사)에서 열렸다. 

신상원 목사(빌립보교회) 사회로 

열린 준비모임은 정종윤 목사가 기

도했으며 마가렛리 자매가 특송을, 

박에스더 대표(아름다운동행)가 미

주감동서원 설립을 위한 대화의 시

간을 인도했다. 이날 준비모임은 

김요한 목사 축도로 마쳤다. 

감동서원은 감사습관을 기르기 

위한 감사교육 프로그램이다. 감동

은 ‘감사로 동행한다’는 뜻이고 서

원은 조선 중기이후 인재를 키우기 

위해 전국 곳곳에 세운 교육기관에

서 착안해 감사를 배우고 습관이 

될 때까지 익히는 곳을 의미한다. 

감동서원은 △감사의 개념과 효

과를 이해하고 느끼며 나의 감사력

을 향상시킨다. △감사의 근원을 

기독교 세계관과 연결시켜 감사 

DNA를 가진 크리스천으로 거듭나

게 한다 △불편한 감사가 아닌 성

숙한 감사를 실천한다 △감사의 도

구를 익히고 감사의 계획을 창조함

으로써 주변에 감사를 전파하는 감

사족으로 거듭난다로 구성돼있다.
<박준호 기자>

미주감동서원 설립 준비모임에서 박에스더 대표(아름다운동행)가 미주감동서원 설

립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인도하고있다

“기독교 세계관과 연결, 감사 배우게 한다”
미주감동서원 설립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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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

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세월호 인

양에 대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

다. 

성명은 정부에 대해 세월호 인양 

과정에 있어서 선체를 훼손시키지 

않으며 현재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

는 방향으로 인양할 것을 촉구했

다. 

또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이후 대책

마련 등의 모든 과정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보임으로 

세월호를 둘러싼 국론분열을 봉합

하고, 우리 사회의 국민대통합을 이

루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를 

지내다 지난해 탈북한 태영호씨는 

지난 20일 임권택 감독의 영화 '태

백산맥'의 대사 중 한마디를 인용하

며 강의를 시작했다. 태 전 공사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으로 활동하고 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서울 중구 북

한인권정보센터(NKDB·이사장 이

재춘)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 열

린 '제5기 통일외교아카데미' 강의

에서 "북한 체제는 3대째 세습사회

로 토대와 성분을 중심으로 유지되

고 있다"며 "기본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 북한 인권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김정은 정권 역시 독재체제

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신격화하

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체제

를 수호하고 정치범수용소 운영을 

통한 공포정치로 여전히 북한 주민

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강

력 비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

들은 지금도 이동의 자유, 직업선

택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

유가 없고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해서, 성경책을 한번 펴 봤다고 해

서 죽임을 당하고 수용소에 잡혀가

고 있다"고 신랄하게 증언했다.  

그는 "이러한 체제에 우리는 어

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반문했

다.  

또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무슨 도움

이 되겠느냐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갖지만 북한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

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북한 엘리트층들도 '과

연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 질문하

기 시작했다며 북한 의식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양질의 컨텐츠

를 북한 내에 유입시키는 것이 중

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체제의 잘못된 점을 

북한 내부에 알리고 북한에서 벌어

지고 있는 반 인륜범죄를 잘 기록

하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외교아카데미 다음 강

의는 27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김숙 전 외교부 한반도평

화 교섭본부장이 '한미동맹과 통일

외교'라는 제목으로 강의한다.

NKDB는 북한의 인권침해사건 

기록과 인권개선, 피해자 구제와 지

원을 목표로 2003년 설립된 민간단

체다(nkdb.org).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 산하 서울동노회가 1

년 가까이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해 4월 19일 개회했던 정기노회 때 

장로 노회장이 목사 안수자에 대한 

서약과 안수 선포 등을 진행하겠다

고 한 게 발단이었다.

목사 회원들은 “아무리 노회장이

라 해도 장로의 자격으로 목사 안

수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장로들은 “다른 노회에서는 장로 

노회장이 목사안수 서약과 선포를 

하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

섰다. 당시 노회는 갈등의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산회하고 말았다. 노

회는 지난해 연말까지 정상화를 위

해 5차례나 재소집 공고를 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지금까지 회의를 

갖지 못했다.

서울동노회 소속의 한 목회자는 

“노회파행으로 인한 고통이 이만저

만이 아니다”면서 “무엇보다 20여

명이나 되는 목사안수 대상자들이 

안수를 받지 못한 채 노회 정상화

만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미안하다. 이들이 무슨 잘못이냐”

고 말했다. 

목사들은 각 교단 총회 산하 노

회(감리교는 연회)에 소속돼 있다. 

목사안수와 면직 등 목사의 직분에 

관한 모든 것이 노회에 달려 있다. 

특히 목사안수에 있어 노회의 영향

력은 상당하다. 노회에 분란이 생

겨 회의 소집을 못할 경우 목사안

수 대상자들은 정상화가 될 때까지 

안수를 받을 수 없다. 1년마다 노회

로부터 연임 자격을 얻어야 하는 

교회 부목사들과 위임을 받기 전 

담임목사들도 무임목사로 전락하

게 된다. 교회개척을 허가하는 등

의 업무도 중단된다.

예장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과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권오륜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 목사) 등의 교단은 목사에

게만 노회장과 연회감독의 자격을 

주고 있어 목사 안수식 집례와 관

련해 자격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없

다. 

반면 예장통합의 경우 장로 노회

장 제도를 두고 있어 장로가 노회

장이 될 경우 목사안수 예식에 어

느 선까지 관여할지를 두고 긴장관

계가 형성되곤 한다. 앞선 제도를 

도입해놓고도 이를 운영할 만한 성

숙한 공감대와 지혜가 충분히 확보

되지 못한 셈이다. 

예장통합 총회는 서울동노회 사

건을 계기로 목사임직예식위원회

를 조직했다. 위원회는 목사안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예식절차를 점검

하는 동시에 장로 노회장이 안수식

을 집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논란

을 최소화한 표준 예식안을 만들어 

오는 9월 교단 정기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길희성 서강대 종교학과 명예교

수가 2015년 5월 출간한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라는 책에서 한국

교회의 유일신 신조를 “고약한 형

태의 자기숭배”라고 비판한 사실이 

뒤틎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길 교수는 위장 불교시민단체로서 

한국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한 종교

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를 지냈

다. 

길 교수는 이 책 119쪽에서 “생

각해보면 어이없는 일이다. 천차만

별의 차이를 지닌 세계 수십억 인

구가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가진 민

족들이 어떻게 동일한 하나님 관념

과 동일한 교리를 가질 수 있단 말

인가”라며 기독교의 유일신 신조에 

회의감을 나타냈다. 

이어 “그런데도 유일신 신앙인들

은 거의 본능적으로 무한자 하나님, 

인간의 인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에 

대해 자기들만이 바른 인식을 가졌

다고 고집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한다”고 비판

했다.

길희성 서강대 명예교수는 '아직

도 교회 다니십니까'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고약

한 형태의 자기숭배라고 비판했다.

길 교수는 “하나님의 보편성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특정 역사와 문

화의 산물일 수밖에 없는 자기 종

교의 절대성을 확보하려는 고약한 

형태의 자기숭배, 자기 절대화의 ‘

우상숭배’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

고 비판했다.

저자의 논리대로라면 창조주 하

나님,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이라면서 전도활동을 펼치는 한국

교회는 고약한 형태의 자기숭배, 우

상숭배를 범하는 셈이 된다. 

길 교수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기독교를 전투적·배타적 

종교로 비판하고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로 추켜세웠다. 

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 

종교 가운데에서 기독교만큼 선교

적이고 전투적이고 배타적인 종교

는 없다”면서 “우리는 흔히 이슬람

을 매우 배타적이고 호전적인 종교

로 생각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길희성 서강대 명예교수는 '아직

도 교회 다니십니까'에서 이슬람이 

호전적이고 배타적 종교가 아니라

고 두둔했다.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

장은 “한국교회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십

계명에 따라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

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다”면서 “

길 교수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

했다.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 교수

도 “저자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

경이 스스로 증명하는 하나님을 부

인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

결국 저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셈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 책을 출판한 대한기독교서회 

관계자는 “저자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분으로 알고 있다”면서 “

문제가 되는 부분을 파악해 보겠

다”고 답했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

대표회장 이수형 목사) 한국기독교

성령역사연구원(원장 안준배 목사)

은 목회자 57인, 한인목회자 5인, 

부흥사 25인, 신학자 19인, 교육자 

16인, 선교사 29인, 독립운동가 14

인, 순교자 4인, 사회봉사자 18인, 

교계연합 10인 등 각 분야에서 성

령과 동사한 197인의 삶을 한국교

회사에 헌정하며 ‘한국기독교성령

백년인물 헌정식 세미나’를 3월 23

일 오전 7시 서울 여의도 CCMM 컨

벤션홀에서 개최했다. 

오범열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헌

정식에서는 편찬위원 김명혁 목사

의 기도,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정균양 목사의 성경봉독, 소프라노 

오미선 교수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찬양에 이어 여의도순

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갈라디아

서 5장 22-23절 말씀을 중심으로 ‘

성령의 열매’라는 제하의 설교를 전

했다. 

헌정된 목회자 최낙중 목사(해오

름교회), 교육자 이강평 목사(서울

기독대학교 총장), 사회봉사 황우여 

장로(전 교육부장관 사회부총리), 

사회봉사 김영진 장로 (전 농림부 

장관), 부흥사 이태희 목사(민족복

음화운동본부 총재), 선교사 장한업 

목사(타이페이순복음교회)는 실천

사를, 엄진용 목사(한국기독교총연

합회 총무)는 축사를 하고 정인찬 

목사(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

교 총장)의 축도로 헌정식을 마무

리 했다.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초석

을 세운 독립운동가, 교육자’라는 

주제로 백석대학교 석좌교수 민경

배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박명

수 박사가 강의했다. 민경배 박사는 

한국기독교성령백년인물사 4권 독

립운동 편에 수록된 이원근, 김마리

아, 윤하영을 중심으로, 박명수박사

는 교육자 편에 수록된 고황경, 신

태식, 유상근, 황희자, 문성모, 장종

현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기사제공: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

장로교의 3차 분열이 교파주의 

낳아  

해방 직후 각 교단의 재건 운동

은 1950년대 들어와 교단의 분열

로 귀결된다. 장로교는 3차례 걸쳐 

대분열을 했다. 감리교 역시 3차례

의 분열과 통합 과정을 겪었고 침

례교나 성결교 등도 마찬가지였다.

1907년 ‘독노회’를 거쳐 1912년 

‘조선 야소교 장로회 총회’를 조직

한 장로교회는 52년 신사참배 문

제로, 고려파(고신)가 분열, 53년에

는 자유주의 신학 문제에 대한 갈

등으로 대한기독교장로회(기장)가 

분립했다. 59년엔 세계교회협의회

(WCC) 가입 문제로 예장합동과 통

합으로 4개로 분열됐다. 

현재 한국교회 3대 연합기관에 

등록된 교단만 123개다. 한국기독

교총연합회(한기총) 산하 75개, 한

국교회연합(한교연) 소속 38개, 한

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아래 

10개 교단이 있다.

장로교 분열은 초기 선교사들이 

전수한 보수신학을 그대로 이어가

려는 보수 세력과 새로운 신학을 

소개하고 다양한 신학적인 견해를 

수용하도록 하려는 진보세력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보수 세력은 

미국 유학 후 ‘성경무오설’(성경은 

오류가 없다)과 ‘축자영감설’(성서

는 글자하나까지 하나님의 감동으

로 기록됐다)을 믿었던 근본주의 

정통보수를 주장, 평양신학교에 재

직했던 박형룡 목사가 이끌었다. 

이에 반해 축자영감설을 거부하고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신정통주

의를 받아들인 김재준 목사가 진

보 세력을 대변했다.

분열 촉발은 신사(神社)…확산

은 에큐메니컬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神社參

拜)를 반대해 무기한 휴교에 들어

가자 선교사들은 떠날 수 밖에 없

었다. 대부분의 보수적인 목사들이 

투옥됐을 때 1940년 신학교 재건

운동이 시작됐다.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하는 인사들이 주축이 돼 조

선신학교(현 한신대)를 개교하고 

김 목사가 교수로 취임했다. 

해방이 되자 출옥 인사들은 초기 

평양신학교와 같은 순수하고 보수

적인 신학을 가르쳐야 한다는 논

리를 앞세워 새로운 신학교 건립

을 추진했다. 한상동, 손양원, 박윤

선 목사 등이 46년 9월에 부산에서 

고려신학교(현 고신대)를 개교했

다. 하지만 총회는 고려신학교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신사 참

배를 했던 목사들이 노회의 주도

권을 잡자 노회를 탈퇴하고 자신

을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고려파’

를 조직했다. 51년 전쟁 중에 부산

에서 모였던 총회에서 이 노회를 

인정하지 않자 총회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이듬해 9월 진주 성남교

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노회

를 설립해 고려파 장로교회가 출발

했다. 

한편, 이러한 장로교 분열 중에 

박형룡 목사는 48년 고려신학교를 

떠나 서울에 장로회신학교를 설립

한 뒤 총회 직영 신학교로 가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총회는 

제3의 신학교를 세울 것을 결의하

고 51년 대구에서 총회신학교를 

만들었다. 장로회신학교는 학교를 

폐쇄하고 총회신학교에 합류했으

나 조선신학교는 이에 응하지 않았

다. 이에 총회는 53년 김재준 목사

를 제명하고 조선신학교를 인정하

지 않는다는 결의를 했다. 그러나 

조선신학교 측은 조선신학교 강당

에서 새 총회를 결성하고 ‘대한기

독교장로회’(기장)라고 명명했다.

고려파와 기장에 이어 59년에는 

다시 합동과 통합으로 분열됐다. 

그해 9월 대전중앙교회에서 열린 

제44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서 세계교회협의회(WCC) 가입 문

제가 핫이슈였다.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분열…

그리스도 몸을 찢는 것” 

복음주의협의회(NAE)에 가입한 

사람들은 WCC를 진보, 자유주의

라고 공격했다. WCC는 전 세계 교

회의 연합과 일치(에큐메니컬)를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한국

에서는 교회 분열의 주된 요인으

로 작용했다.

에큐메니컬 진영과 복음주의 진

영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사건도 

터졌다. 대구에 있던 총회신학교를 

박형룡 교장의 책임 아래 서울 남

산에 있던 조선신궁 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지 불화와 관련한 

‘3000만환 사건’이 발생했다. 복음

주의 진영은 자신들의 정신적인 

지주인 박 교장의 일선 후퇴가 보

수신학의 후퇴와 자유, 진보 세력

의 득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겼

다. 급기야 “WCC는 용공적 자유주

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노회 총대 사

건’까지 불거졌다. 당시 경기노회

는 내부적으로는 이미 에큐메니컬 

측과 복음주의협의회 측으로 양분

돼 있었다. 그해 9월 대전중앙교회

에서 총회가 열리자 이환수 목사

를 대표하는 NAE 지지 측은 정기

노회1에서 선출한 총대명부를 제

출했고 강신명 목사를 대표하는 

WCC 지지측은 임시노회 총대 명

부를 제출했다. 두 명부 중 어느 것

을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총회는 

투표에 들어갔다. 간발의 차이로 

WCC 측의 임시노회가 합법적인 

것으로 채택됐다. 

한국교회 분열 필연인가 우연인

가  

이에 WCC를 지지하는 총대들은 

연동교회에서 총회를 열어 임원을 

선출했는데 이들을 ‘연동측’이라고 

불렀다. 반면, NAE측은 승동교회

에서 총회를 열어 WCC 영구 탈퇴

를 결의하고 ‘승동측’이라고 불렀

다.

연동측은 광장동에 장로회신학

대학교(장신대)을 세우고 승동측

은 사당동에 총신대학교(총신대)

를 세웠다. 승동측은 1960년 12월 

12일 승동교회에서 신학입장이 같

았던 고신 측과 일시적으로 연합

하기도 했지만 2년 뒤엔 고신측이 

다시 나갔다. 승동측은 ‘고신측과 

합동했다’고 해 합동이라 불렀고, 

연동측은 ‘장로교는 통합해야 한

다’는 표제어를 내걸고 통합측이라

고 불렀다. 

장로교의 핵분열은 79년에 절정

을 이뤘다. 예장합동 측의 주류에

서 밀려난 비주류 측이 주도했다. 

합신과 백석, 대신, 개혁, 개혁총연, 

합동복구, 한영, 피어선, 독립교회

연합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분

열을 거듭했다.

‘교파주의’는 왜, 어떻게 이 땅

에서 끝없이 확산되고 있는 걸까.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

한국교회의 문제는 분열에서 시작

됐다”고 지적하며 는 “교단 분열은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규 고

신대 교수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

은 우리 안에 내재한 내적 요인에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면서 “주도

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파

벌의식, 당파성, 지연 혹은 학연 등 

비신학적인 요인도 한 몫 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정병준 서울장신대 교수는 “합

동과 통합의 분열 과정에서 누가 

비윤리적 행위를 많이 했느냐를 

학문적으로 밝힐 필요는 있겠지만 

양 교단의 대화와 화해를 위해서

는 도움이 안 된다”면서 “59년 장

로교회 분열은 신학논쟁과 결합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권투쟁에서 

기인했다”고 밝혔다. 

교단은 달라도 똑같은 천국백성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한국교회 분열사를 

잘 들여다보면 역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59년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진 이듬해에 4·19혁

명이 일어났으며, 광주민주화운동

이 일어나기 1년 전에 합동이 핵분

열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김 목사

는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분

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

는 것과 같다”면서 “바른 신앙과 

삶, 바른 신학의 기초 위에 건강한 

연합기관을 다시 세우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채영남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

표회장은 교단 분열의 아픔을 딛

고 연합과 일치를 이뤄내 지역선

교와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

주의 3개 양림교회를 소개했다. 양

림교회는 일제 식민치하를 겪으며 

여러 차례 분열을 거치면서도 호

남지방 구원의 모선으로서의 역할

을 감당해오고 있다. 광주 남구에 

있는 통합의 양림교회와 기장의 

양림교회, 예장개혁 양림교회다. 

채 대표회장은 “세 교회가 손을 맞

잡고 기독역사문화와 근대문화자

원의 보존 및 발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은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면서 “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새로운 지평

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

다. 
<미션라이프>

한기총“세월호 둘러싼 국론분열 봉합”성명

북한 엘리트층‘과연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 

‘장로노회장의 목사안수 선포’ 놓고 

종자연 길희성 , “유일신 신앙은 고약한 자기숭배”

한국기독교성령백년인물 헌정식 

한국기독교 분열인가 부흥인가...4교단서 200교단으로

태영호 前공사 “성경책 한편 펴봤다고 죽임...”

예장통합 서울동노회 1년 가까이 파행

2년 전 발간한 저서에서 주장, 뒤늦게 알려져 논란

대한민국 초석 세운 독립운동가, 교육자에 대한 세미나

132년 교단 분열사 심층 분석…“건강한 연합기관 다시 세우는 노력 절실”

한국기독교(개신교)는 분열과 성장이라는 모순을 안고 있다. 언뜻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교단분열

은 예상과는 달리 양적 성장을 낳기도 했다. 실제로 2015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 신자는 2005

년 845만명보다 10년 새 123만 가량 증가한 968만 명으로 국내 최대 종교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교회의 

난립과 무질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유발시키는 등 교회의 질적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만

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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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한중수교 25주년이다. 

지난 4반세기 동안 한중관계는 

돈독하고 여러 분야에 엄청난 교

류가 있어 왔다. 허나 유감스럽

게도 2016년 가을부터 한중 관

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1992년 수교 이래 최악의 상태

이다. 주된 원인은 사드(THADD) 

건이다. 중국이 경제, 문화적으로 

보복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

는 중국에서 사역 중인 한인 선

교사들도 상당 수 추방을 당했

다. 한중간 교역량은 떨어지고 

왕래객도 급격히 줄고 있다. 대

립이 고조되는 만큼 양국 간에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윗선의 정치논리가 일

반 백성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말미

암아 중국 안에서 한국인 그리고 

한국 안에서 중국인이 눈치를 보

며 어색해하고 있다. 얽히고설킨 

동북아의 정세 속에 선교사역도 

움츠러지고 있다. 앞으로 중국선

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참에 

우리는 지난날의 사역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 자기 평가

는 필수적이다. 시행착오 없는 

더 낳은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서

이다.

일제치하 한인교회의 중국선

교(1913-1957)

1912년 9월 1일 한국에는 처

음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

회”가 조직되었다. 총대로는 외

국목사 44인, 조선목사 52인, 장

로 125인, 합221명이 모였다. 회

장으로는 언더우드(Underwood)

선교사, 부회장에는 부흥운동의 

기수인 길선주 목사가 선출되었

다. 이때 열린 총회에서 공자의 

고향인 중국의 산동에 선교사를 

파송할 것을 결의하였다. 1913년 

한국교회는 박태로, 김영훈, 사병

순 선교사를 최초로 타 문화권에 

보냈다. 아쉽게도 이들은 4년 후

인 1917년 이런 저런 이유로 모

두 철수하고 말았다. 

하지만 1917년 방효원과 홍승

한, 1918년에는 박상순 목사가 

가서 전임자들의 사역을 계승 발

전시켰다. 그들은 1942년까지 35

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1,710명에

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2개의 학

교를 설립했다. 

한편 한인으로서 중국선교의 

대부 격인 방지일 목사가 부친인 

방효원 선교사의 대를 이었다. 

그는 1937부터1957년 8월까지 

공산화 된 중국 땅에 홀로 남았

었다. 그는 속죄와 구령의 복음

으로 사역에 올인했으며 선교사

로서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본

이 되었다.

근대화 시기 한인교회의 중국

선교(1958-1991)

이 시기는 침잠기라고 해야 맞

다. 중국에는 1966-1976년까지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다. 이 때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

었다. 약 150만 명의 무고한 백

성이 희생된 것이다. 

중국은 1978년 등소평이 복권

되면서부터 개혁개방을 하기 시

작했다. 미, 중은 1979년 1월 1일

을 기해 대사급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는 가난하고 힘없던 

중국이 '죽의 장막'을 걷어내고 

세계무대에 등장한 역사적인 사

건이었다. 중국이 문호를 개방함

으로서 한국계 미국인(Korean 

American)도 비즈니스나 여행 

목적으로 한, 두 사람씩 들어가

게 되었다. 그들은 비록 극히 소

수였지만 신분을 감추고 선교의 

터전을 닦았다. 

한편 한국인은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따라서 방송과 문

서로 간접선교를 하였다. 특히 

홍콩이나 마카오 등을 통해 성경

이나 신앙서적 등을 화교들이나 

서구인을 통해 전달하게 했다. 

어떤 이들은 아예 홍콩이나 대만

으로 가 사역을 하였다. 그들 중 

상당수는 중국을 향한 준비단계

로서 체류하고 있었다. 대만은 

중국선교를 향한 항공모함이라

고 했다.

한중수교 이후 한인교회의 중

국선교(1992-2017)

한중수교는 1992년 8월 24일 

체결되었다. 이로서 수많은 선교 

역군들이 봇물 터지듯 중국으로 

갔다. 이유인즉, 그간 중국은 신

비스럽게 가려져 있어 기대감이 

컸다. 한국에서 가깝고 물가도 

저렴했다. 그들 생김새와 문화도 

우리와 비슷했다. 

무엇보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엄청난 인구가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여러 교단과 선교단체들

은 경쟁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했

다. 아예 개인 자격으로 간 사람

도 적지 않았다. 이로서 중국에

서 활동한 선교사는 전체 한인 

선교사의 1/5정도나 되었다. 이

밖에 사업이나 관광목적으로 간 

한인 크리스천들도 선교에 직간

접으로 관여하였다. 

초기에는 동북3성에 밀집해있

던 조선족 동포를 중심으로 사역

이 전개되었다. 이어서 북한선교, 

주류인 한족선교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실크로드를 따라 이슬람

권과 서남쪽에 밀집해있는 소수 

민족, 티벳의 라마불교 권으로도 

사역이 확장되었다. 이제는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동남 아시아권, 

북미와 유럽의 화교들을 대상으

로까지 선교영역이 확장되고 있

다.

한인교회의 중국선교에 대한 

평가

   

제1기 사역은 그야말로 개척

기였다. 당시 한국은 한일합방으

로 인하여 일제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 경제나 문화적으로 중국

에 선교사를 보낼만한 처지가 아

니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총회

가 구성될 때부터 중국 선교를 

시작하였다. 

제 2기 사역은 선교사가 중국

에 들어갈 수 없기에 밖에서 방

송과 문서 등으로 간접사역을 하

였다. 대신 홍콩과 대만, 마카오 

등에서 선교를 하며 중국선교를 

향한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제 3기 사역은 중국 전역으로 

여러 선교사들이 파송되었다. 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졌

다. 교회개척, 신학교 운영, 대학 

캠퍼스 전도, 제자훈련 그리고 

연변 과기대를 비롯하여 여러 곳

에서 복지사역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이(功) 큰 만큼 과(

過)도 적지 아니했다. 좀 더 여유 

있게 중국을 배워가며 섬기는 자

세로 임했어야 했다. 과시적인 

물량주의는 한인교회가 뿌린 큰 

오점이었다. 예수 안에서 통일성

보다 경쟁적 분파주의를 야기한 

점도 있다. 팀 사역보다 각개전

투식 선교는 우리의 한계성이었

다. 또한 현지인들로 하여금 사

역의 주체되게 하는 본색화(本色

化) 작업도 미미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맺음 말

그간 한인교회의 중국선교는 

어떠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

에서 개인과 단체 그리고 한인 

선교사역이란 집단적 평가를 받

게 되어 있다. 언젠가 중국 역사

가들로부터도 냉정한 평가를 받

게 될 것이다. 이미 어떤 부문을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이 왜 우

리 선교사들을 추방하는가? 이 

대답은 모택동 정권이 왜 서방 

선교사들을 모조리 추방했는가

와 맥을 같이 한다. 올해는 한중

수교 25년째이다. 한인의 중국선

교도 본격적으로는 25년째이다. 

사드(THADD)로 인한 중국 국

가적  감정이 노출된 지금 우리

는 지나간 4반세기 선교를 돌아

보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허물

과 연약함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새로운 이상을 꿈꾸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의 기도와 땀과 눈물 

그리고 재물과 청춘이 헛되지 않

도록!  
jrsong007@hanmail.net

한인교회의 중국선교 역사와 평가

선교의 창 (75)

선교는 정치와 이념의 논리를 뛰어 넘어야 한다.

한인 크리스천들은 민족 보다 영적 시각으로 중국을 보아야 한다.

복음이 대륙에 편만이 선포될 때 중국도 더욱 선린 우방이 될 것이다.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늘 부족해도 아이들이 자랍니다. 아침 7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소나피에

서 네 군데 고아원에 갈 과자 선물과 물을 실었습니다. 오늘은 스티브의 

친구이고 간호사인 조세핀이 동행합니다. 남편은 ofatma라는 의료기관의 

의사이고 5살, 3살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

치면서 모바일 클리닉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진료하는 봉사를 합니다. 

본인이 처방할 수 있는 학위와 라이선스도 갖고 있어 진료에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데 지난주부터 우리 고아원들을 돕고 있습니다.

모위 올라가는 길은 포토 프린스 시내에서 좀 막혔을 뿐 길이 막히지 

않고 잘 올라가서 10시 조금 넘어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아카에 지역에서 

자주 데모가 벌어져 길이 막히는 바람에 모위 쪽으로 사람들이 자주 다니

지 못했답니다.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중입니다. 고아원 마당에 들어서니 선생님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계속 되고 간간이 어린 아이들이 합창하듯 책을 읽는 소

리가 들립니다. 가져간 물과 과자를 내려놓고 고아원 구석구석을 둘러보

았습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빠끔히 눈을 내밀고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식량창고도 깨끗하고, 지붕 덮고 담을 두른 빵 오븐도 깨끗합니다. 빵 

오븐 곁 숯불 위에 얹어놓은 중간 크기의 솥에서 많지 않은 스파게티가 

끓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빵을 구워서 아이들이 먹었는데 빵 값이 폭락하고 재료비

는 올라서 팔려던 계획대로 빵을 못 만들고 쌀 떨어진지 여러 날 되었습

니다. 아침도 못 먹고 공부를 하고, 점심 무렵에 이 형편없는 스파게티를 

나눠 먹을 예정입니다.

탁 선교사님께서 매달 쌀을 공급합니다. 평소에 매월 한 번씩 원장들이 

와서 식량을 받아갑니다. 제가 갈 때는 제가 직접 가져다주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모위 원장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스티브에게 될 수 있는 대로 

가져다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의존하는 구조로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두 달 동안 쌀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 월급 가져다주고 필요한 교재 사주고, 빵 때문에 재료비 더 보

내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쌀 때문에 또 마음이 상했습니다.

빵은 처음에 동네에서 빵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와서 만들었는데 지금

은 고아원의 큰 아이들이 빵집에서 빵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져간 과자와 물을 

나눠주었습니다. 간호사 조세핀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위생에 관해 잠시 

가르쳤습니다. 손을 씻는 이유와 방법, 아플 때의 증상과 대처방법 등... 그

런데 물이 없습니다. 모터로 돌려야 하는 펌프에 전기는 안 들어오고, 제

너레터는 고장이 났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아이들을 먹일 식량을 사러갔습니다. 동네에 있는 쌀집

에서 쌀 5포대, 밀가루 2포대, 설탕, 기름, 콩 등 당장 필요한 식량을 샀습

니다. 밀가루 큰 포대 하나면 긴 빵 1천개를 만들 수 있답니다. 빵 만들 버

터에 이스트 등도 샀습니다. 우리 차에 다른 고아원 짐들이 실려 자리가 

없어서 마담에게 돈을 주고 땁땁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한 끼라도 따뜻한 밥을 먹을 겁니다. 내일부터는 빵도 만들어서 

허기를 면할 것입니다. 원장에게 여러 차례 스티브에게 연락하고 포토프

린스 소나피로 내려와 탁 목사님께 가면 식량을 넉넉히 주실 것이라고 이

야기했습니다. 오늘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원장 때문에 화도 나고, 다 그

만 두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오늘도 아이들 한 번 안아주고 그냥 슬퍼

하기만 했습니다.

조세핀의 이야기로는 물이 제일 급하고 다른 고아원 아이들에 비해 큰 

아이들이 많은 편인데

영양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답니다. 다행인 것은 열병을 한 차례 앓고 

나서 회복이 다 된 상태이고 당장은 피부병이 심하지 않습니다. 큰 여자

아이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여자아이들의 위생에 관해 더 이야기를 했습

니다.
<14면으로 계속>

아이티선교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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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이 시작된 지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겹겹

이 처리하다 보니 정신없이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사 기도꾼들께 소

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

다. 이 새해에도 파라과이를 향한 

기도꾼들의 건강과 행복과 섬기시

는 교회위에 주님의 은총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2017년 올해도 더욱 깊

은 기도와 사랑이 오고 가길 기도 

합니다.

1. 기독교 예술 유.초.중. 고등학교

에서는 2017학년도 교사 모집 학생

모집 건물 보수작업과 이어서 개학

식을 은혜 증에 마치고 열심히 공부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너무 낡아 리모델링을 해

야 하는데 우선 외벽 블럭을 청소하

고 외벽 두 건물 페인트 칠을 다 하

는데 1만불이 더 들어서 이번학기

에 한쪽면만(1/8) 하는데도 2000불

을 드려 칠하고 나니 좀 깨끗하였고 

학생 맞이를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놀이터가 다 망가져

서 몇 년 동안 설치 못했는데 올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2. 2017학년도 신학대학 개학식 

개강부흥회(2박3일) 

3. 농어촌 교회 목사 전도사 부부 

쉼과 안식 및 회복 목회세미나를 2

박3일간 이용걸 목사님을 모시고 

실시하여 공부하기 전 먼저 은혜 충

만한 시간으로 은혜 받고 공부하도

록 하였습니다. 브리태니카 사전 전

집을 한질 신학교에 이용걸 목사님

이 기증하셔서 학생들의 향학열에 

불을 더 부쳤습니다.

4. 여름 방학을 맞아 여름성경학

교를 실시함으로 교회 부흥과 지역

사회에 교회를 알리고 전도할 수 있

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5. 2017년 기도 제목 

1) 신학교 기숙사 신축 30만불을 

놓고 기도중입니다. 타국에서 학사

증을 취득하기 위해 문의가 이곳 저

곳서 오는데 기숙사가 없어 학생들

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2) 20년 된 학교 건물이 낡아 리

모델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 종교개혁 500주년(10월 24-29

일) 특별행사로 은혜로운 프로그램

이 되도록 

4) 교회와 학교와 신학대학에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랑한 파라

과이에서 정금태 이복래 선교사 드

립니다.

amorr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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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사주고, 언짢은 말도 좀 하

고, 다음에는 꼭 스티브에게 연락

해서 소나피로 오라고 당부하고 

12시가 다 되어서 출발했습니다.

일라봐(Lilavois) 근처에 가까

이 오니까 길이 막히기 시작했습

니다. 혹시 점심 먹는 고아원 있

으면 얻어먹자고 하고는(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점심은 굶었습

니다.) 먼저 <Care for Children>

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비가 많이 와서 마당 교실

도 옮겼습니다. 불쑥 찾아갔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

니다.

어린 아이들 중에 귀가 아프고, 

피부가 아픈 아이가 여러 명 있었

습니다. 간호사가 고아원 디렉터

인 파비앙, 아이들 선생님과 몇 

가지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처방전을 주었습니다. 상비약을 

다시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있습니다. 더디지

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조금 큰 

아이들은 공부한 결과로 실력도 

늘고 있다고 파비앙이 자랑을 했

습니다.

CFC에는 탁 선교사님이 설치

한 펌푸가 잘 나와서 그나마 아이

들에게 큰 복이 되고 있습니다.

<살롬 고아원>에는 원장과 부

인은 없고 일을 돕는 마담들이 여

럿 있습니다. 1시가 넘어서 학교

에서 돌아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교실로 모이라고 해서 건강, 질병

예방 등을 조세핀이 이야기했습

니다.

몇몇 아이들을 진찰하고 필요

한 처방을 적어주었습니다. 큰 여

자아이들과는 조세핀이 더 건강

과 위생, 예방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전부 돌아오

면 과자도 나눠 먹으라고 부탁을 

하고 고아원을 한 바퀴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러브 고아원>도 학교 수업이 

다 끝나서 외부에서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마당

에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고, 전부 

건물 안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불

러서 과자와 물을 나눠주고 성경

구절도 암송하게 했습니다.

원장 사라가 나와서 펄쩍 뛰며 

반가워했습니다. 고아로 자라서 

고아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

들과 고아들을 똑같이 키우고 있

습니다. 제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

는 고아출신 원장입니다.

아픈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처

방과 약물 쓰는 것도 이야기하고 

학교에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었

습니다. 약도 더 필요하고, 학용품

과 교과서는 작년에 지원한 것으

로 충당되는데 식량이 조금 더 있

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마당에 정수 물통을 놓았는데 

필터를 갈지 못해서 못쓰고 있습

니다. 가는 곳마다 필요한 것뿐입

니다.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지 

못해도, 조금씩 아이들이 자라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너무 막혀서 거

의 두 시간쯤을 길에 서 있었습니

다. 간호사 조세핀의 아이들을 유

치원에서 픽업해야 하는 시간이 

지나서 점심도 거른 채 델마 유치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너무 귀여운 5살, 3살 아들들을 

픽업해서 집에 데려다 주고 약 도

매상에 갔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약 도매상에 들려 

약을 사서 다시 삼송 고아원에 가

려고 합니다.

내일은 삼송 고아원을 다녀와

서 장애아 고아원도 들립니다. 시

간 되면 버니스와 매진을 옮겨준 

House of Hope에 들려보려고 합

니다. 캐롤 원장이 아이들이 너무 

잘 적응하고, 학교와 그룹 모임에 

잘 참여했다고 짧은 이메일을 보

내주었습니다.

속상한 일도 여전히 있고, 원장

들도 답답하고 화도 나고 아이들 

때문에 마음도 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좋아집니

다. 늘 모자라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그 가운데 더 감사하게 됩

니다. 부족한 가운데 그래도 아이

들이 자랍니다. 오늘도 기도합니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기도에 감사

드립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

니다. 사랑합니다.
조항석 목사 드림

chohenry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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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은 지금 그만큼 절박하고

도 급박한 상황에서 갈라디아서

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

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

니다. 지금 갈라디아의 교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는 “갈라

디아 여러 교회들”입니다. 다른 

서신들과의 차이점은 다른 서신

들은 어느 지방에 있는 한 교회에

게 보낸 것인데 갈라디아서는 그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

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로마서

는 로마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또 고

린도서는 고린도에 있는 한 교회

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

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교

회들이 있었는데, 이 여러 교회들

이 돌아가면서 바울의 서신을 읽

도록 보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내륙지방을 일컫는 말입니

다. 여기에는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가 포함됩니다. 바울은 세 번에 

걸쳐 전도여행을 했는데 갈라디

아 지방에서는 제1차 전도여행 

때와 제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여

행 때 루스드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행

14:19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

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

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 내치니라.”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끔찍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두 번 다시 루스드라에는 가지 않

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

울은 제2차 전도여행 때 또 다시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

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늘

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이었습

니다. 마태복음 28장 18-20절입

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

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

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

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

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라.” 이에 따라 바울은 어떤 마음

가짐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

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

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 말씀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

지 않고 또 다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만 한 생명

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

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하

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

다. 은혜는 구원의 원인입니다. 우

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평강은 구원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언제나 

은혜가 평강보다 먼저입니다. 우

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

을 얻게 되면 그 뒤에는 자동적으

로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찾아오

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어디입

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입니다. 은

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

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

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평강의 출처인 동시에 조건을 표

시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서 갈라

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바람을 

피력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

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을 받아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위

에 든든히 서서 평안함을 누리기

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

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

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심령에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좌절

감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

다.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완벽하

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불안할 수밖

에 없습니다. 언제 잘못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니 

가다가 혹 실수하고 넘어지더라

도 좌절하지 말고 내게 용서를 빌

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

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절

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

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오는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 편지  파라과이

푸/른/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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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된 그리

스도인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유지합니까? 

사도는 “여기라(consider ourselves)”고 합

니다. 여기 이 말은 아닌 것을 사실로 인정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죽

으심과 부활이 죄를 청산하고 새 생명 가운

데 살게 하심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나의 죽으심을 주장해야합니다(10-11). 그

리스도의 죽음은 나로 죄에 대해 아주 죽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로 죄를 짓

게 하는 육의 부패성의 죽음이기 때문에 나

의 소망의 시작입니다. 둘째, 나의 부활을 주

장해야합니다(8-10).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

합된 나는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안에 거하는 삶으로 표

현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안에 거할 때만 

죄를 이깁니다. 약속된 그 은혜를 누립시다.  

승리의 삶 ( 롬6:8-11) 찬 197장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사탄과의 연합으로 저주 속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그 연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째, 

그의 죽음과 연합됨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

이셨습니다. “옛사람” 곧, “육”(살크스)으로 

표현된 죄의 부패성이 그의 죽음으로 완전

히 처리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처리

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둘째, 그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생명이 주어

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영” 곧, 부활 

생명이 지배하는 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

의 부활과 연합된 생명입니다. 그 생명만이 

죄를 이기고 새 생활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인 의와 인과 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연합을 지켜나갑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롬6:5-7)찬194장월

구원받은 후, 신자의 삶은 죄를 다시 범하

지 않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첫째, 몸의 사욕을 거절해야합니

다. 여기 사욕이란 기회가 주어지면 쉽게 발

동하여 우리를 죄로 이끄는 육의 부패성입니

다. 이것은 몸의 지체를 이용하여 죄를 짓게 

하는 일에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욕에서 나온 생각을 거절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지체 즉,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

려야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가리킵니

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바친바 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것은 모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재권을 인

정하고 겸손하게 그 분 앞에 설 때 우리는 죄

를 이깁니다.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롬6:12-14)찬270장수

바울은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함

으로 복음에 근거를 두게 했습니다. 율법이

냐 복음이냐는 이슈는 그리스도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첫째, 그리스

도인은 율법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1). 하

나님의 거룩에 이름에 실패한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심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의 통제에서 벗어난 자

가 됐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에게 율법에 대해 자유를 주었습니다(2-3).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허물을 단번에 

처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이 놀라운 자유를 누립니다. 셋째, 그리스도

인만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습니다(4).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성취하셨

습니다. 복음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 삽시다.

율법의 역할(롬7:1-4)찬192장목

신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

까? 첫째, 율법을 지킴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5).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발견된 나의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사망으로 이끕

니다.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의 거울 앞에서 

우리는 정욕의 약함을 발견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없음을 알게 됩니

다. 이것은 율법의 기준을 앎으로서 결코 하

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둘째, 성

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

님은 더 나은 길 곧,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거

룩에 이르게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새 영 

안에 성령이 일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과 교

제할 수 있는 믿음의 의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충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입니다. 그 길을 걸읍시다. 

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롬7:5-6)찬506장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첫째, 본래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의 근본은 

의와 인과 신이기 때문입니다(마23:23). 이

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조문으로 다양하

게 표현된 것으로 그 앞에 선 자는 하나님 앞

에서 자기를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율

법은 언제나 바른 것을 보여주며 죄를 깨닫

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탐심을 

보이니 탐심이 죄인 것을 알 수 있듯이 모든 

행동을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성령으로 율법 

앞에서 알려진 우리의 실상은 처절한 죄인

입니다. 셋째, 죄인임을 알 때 회개로 나가

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

신이 죄인임을 깨달음은 오직 성령의 빛 아

래서 되어집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님

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섭니다. 그

때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의 참된 길

을 걸읍시다. 

거울 같은 율법(롬7:7-9)찬204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 살아가는 사회의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들 중에서 “물질 만능주의

(Mammonism)”와 “부정부패(Corrup-

tion)”, “인종차별(Racism/Racial Dis-

crimination),” “문화간 차별(Cultural 

discrimination),” 그리고 “남녀차별 혹

은 성차별(Gender discrimination/Sex-

ism)”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오늘은 “

동성애자 차별(Discrimination by sex-

ual orientation)”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

려 합니다. 

사실 “동성애(Homosexuality/Homo-

sexualism)”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자

체가 여전히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동성애자(Homosexual)들을 차별하고 

그들의 인격과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것

은 우리 사회의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

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며, 

한인 기독교교육이(미국과 한국의 기독

교 교육도) 반드시 관여하여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이라고 이야기하고자 할 때, 이는 

더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러

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동성애 및 

동성애 행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간 우리의 이야기들이 계급적, 

정치적, 인종적, 문화적, 그리고 성별적 

마이노러티(minority)를 소외시키고 차

별하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위배되기에, 기독교교육은 

그러한 차별을 극복하고 교회밖 사회와 

교회안 공동체에 정의를 구현시켜 갈 수 

있도록 비평적 관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

해왔기 때문에, 동성애자 차별에 대한 논

의도 이러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도 있다 여기고, 마치 그것이 동성애 및 

동성애 행위를 정당화하고 조장하는 결

과를 가져올 것처럼 생각되기도 할 것이

기 때문입니다.        

이에 동성애자 차별에 대한 문제는 다

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은 그 관련된 개념들에 관한 것인데, 우리

에게는 명확히 구분해야만 하는 동성애 

관련 3가지 개념, 즉 동성애(Homosexu-

ality), 동성애 행위(Homosexualism), 그

리고 동성애자(Homosexuals)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란 같은 성의 사람에게 성적지

향이 향하는 성적 정체성 및 그 상태를 일

컫는 것입니다. 동성애 행위란 확실하고 

분명하게 동성과 성적 관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란 실질

적으로 동성애 행위를 하거나 혹은 그렇

지 않거나, 같은 성의 사람에게 성적인 이

끌림을 느끼며 분명하게 성적지향이 같

은 성의 사람에게 향하는 사람을 일컫습

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사회의 깨어지고 불의한 부분이

란 것은 동성애 혹은 동성애 행위를 억압

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 즉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동

성애자라는 이유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억압하고, 차별하고, 학대하고, 유린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전통을 가장 잘 수호하고 

있는 북미개혁교단(Christian Reformed 

Church in the USA and Canada)은 “동

성애” 이슈에 관해 교회가 가져야 할 입

장을 아주 분명하게 피력해왔습니다. 동

성애 행위(Homosexualism)는 분명하게 

비성경적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이지만,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이성

애자들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사랑하고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

장은 CRC교단의 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동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들이 

단지 그들의 성적지향 때문에 교회가 그

들을 공동체로 수용하는 것을 거절해서

는 안됩니다. 오히려 전심으로 그들을 받

아들이고 사랑과 지원과 격려를 베풀어

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기독

교인인 동성애자들에게도 모든 다른 기

독교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

하여 제자가 되고, 거룩한 순종을 하고, 

그리고 받은 은사의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회중의 삶과 회중적 직

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

는 기회가 다른 이성애자 기독교인들에

게와 동일하게 동성애자 기독교인들에

게도 제공되어야 합니다”(https://www.

crcna.org/welcome/beliefs/position-

statements/ homosexuality). 

이 교단에서는 따라서 동성애자이더라

도 순결서약을 한 경우에 한해서는 (일생 

동안 동성애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

약), 목회자로서 섬길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기도 합니다. 

위에서 밝힌 북미개혁교단의 동성애

에 대한 입장은 한인 기독교교육이 직면

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

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성애 행위

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매우 비성

경적인, 분명한 죄악이라는 점입니다(창

19:1-11, 레18:22; 20:13, 롬1:27 등). 사

실 이는 교단에 따라 약간씩 다른 강조점

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일부 진보적인 교단

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류 교단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둘째, ‘동성애 및 동성애 행위’와 ‘동성

애자’에 대한 견해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양자를 뒤섞어서 생

각한 것에서 기인하여, 동성애자를 혐오

하고, 그 인권과 인격을 무시하며, 교회

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이 모

든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동

성애 행위, 혹은 동성결혼을 인정한다는 

것(또는 동성애자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동성애자의 인권과 인격

을 존중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

는 것입니다. 

셋째, 두 번째와 연속성상에서 설명되

는 부분으로서, 동성애 혹은 동성애 행위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지만, 동

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사랑과 수용의 입

장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으로 받아 안

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

적으로는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신명 나게 헌

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와주어야 한

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개혁주의적 입장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한인 기독교교육이 마주하고 

있는 이 미국 사회는 2015년 6월 26일 전

국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며, 한

인들도 다수 소속되어 있는 미국의 대

표적인 주류교단 중 하나인 미국장로교

(Presbyterian Church of USA)는 순결을 

지키고 있지 않는 동성애자의 목사안수

(2010), 동성결혼 그 자체 및 그 주례 등

(2014)을 합법화했습니다. 이에 경각심

을 가지고 동성애 관련 사안들에 대처하

고 관여해야 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동성

애자들에 대해 관대한 입장이 혹여 동성

애 및 동성애 행위에 대한 관대한 입장으

로 진화되는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동성애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

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 호 불호의 차

원을 넘어서, 동성애자의 인권과 인격과 

권리를 옹호하여야 하고, 차별하고 학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

이 교회 안에 들어와 형제자매 되는 것을 

막을 권리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이에 대

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inaichung@yahoo.com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30)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비평적 사회학 이야기 (14)
(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동성애 및 동성애 행위’와 ‘동성애자’에 대한 견해는 구분

교회는 동성애자를 이성애자와 동일하게 사랑하고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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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설문조사와 등급에

서 미국 시청자가 친동성애 프로

그램을 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

습니다.

ABC에서 “동성애 권리”를 격

려 및 홍보하는 “When We Rise(

우리가 상승하면)”라는 미니 시

리즈를 시작했습니다. 동성애 권

리 혁명에 대한 내용이 미니 시리

즈를 시작하기 전에도 매년 영화

를 평가하여 우수성을 인식해주

는 오스카(Oscars) 시상식에서부

터 “When We Rise”는 많은 광고

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첫 에피

소드가 TV의 가장 큰 CBS, NBC, 

ABC, Fox 네트워크 월요일 오후 

9시 프로그램에서 최저 등급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유명한 배

우들이 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고 

TV 등급을 하는 심사관들의 긍정

적인 리뷰를 받았음에도 불과하

고 시청자가 3백만 명도 안된다

는 방송 소식입니다.

동성애 옹호 잡지사이자 신문

사인 The Advocate은 “When 

We Rise”를 “1969년 동성애 폭동

부터 결혼 평등에 이르고, 결국 

성전환자 권리 전투에까지 이르

는 동성애/양성애/성전환자/퀴어

(LGBTQ)들의 인권 자유와 권리

에 대한 이야기” 라고 이야기하

며, 시민들의 관심이 일반적으로 

부족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The Advocate 잡지는 사람들

에게 “When We Rise”를 보라고 

기사와 수많은 광고에 돈을 들여 

광고도 더 많이 하고 오스카에서 

가장 좋은 영화라고 선택한 

“Moonlight”도 보라고 했는데, 

“Moonlight” 역시 관람이 저조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미디어 연구 센터의 

Brent Bozell는 말하기를 ABC는 

“When We Rise”를 통해 증오를 

격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에

피소드에서 주인공이 그의 동성

애 파트너에게 “우리가 그냥 모든 

이성애자를 죽여버리자! 그들은 

너무 재미없어”라고 했습니다.  

“만일, 반대로 이성애자가 동성

애자를 다 죽이라고 했으면 어떤 

폭동이 일어날지 상상도 가지 않

는다”라고 했습니다.

“When We Rise”는 레이건 대

통령의 에이즈 정책에 대해서도 

거짓된 서술을 보여줍니다.  레이

건 대통령이 에이즈 피해자를 도

우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레이건 대통령의 

보건복지부 장관인 Margaret 

Heckler은 에이즈가 보건복지부

의 최우선이라고 하며 1983년부

터 에이즈 자금을 매년 거의 두 

배로 올렸습니다. 1983년 4천4백

만불 자금에서 1984년에는 1억3

백만불, 1985년에는 2억5백만불, 

1986년에는 5억8백만불, 1987년

에는 9억2천2백만불, 1988년에는 

16억불로 올렸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LGBTQ를 정

상화하며 미디어의 도움으로 모

든 미국 사람들이 다 진보주의자

들인 것처럼 보이기 원하지만 대

선에서도, 조용하던 83%의 기독

교인들의 투표로 상상 못한 트럼

프가 대통령이 되어 미국안의 성

경적 가치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있으며, 또한 오스카가 가장 

좋은 영화라고 한 “Moonlight”를 

보는 사람들도 얼마 없었고 

“When We Rise” TV 미니 시리

즈도 최저의 등급을 받고 있으니 

이제  미국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

는 듯 하여 감사합니다. 계속 미

국의 영적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겠습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동성애 장려 드라마를 거부하는 미국 시청자들

동성애 권리 홍보 TV시리즈 “When We Rise” 

수많은 광고에도 불구 시청자 3백만 명도 안돼

첫 에피소드서 주인공이 그의 동성애 파트너에게 

“우리가 그냥 모든 이성애자를 죽여버리자!...”

디즈니의 실사 애니메이션 영화 '

미녀와 야수'가 최근 상영되면서 개

봉 전부터 동성애 스토리가 논란을 

빚었다. 이에 미국의 보도매체 라이

프 사이트는 이미 수년 전부터 디즈

니는 동성애를 장려하는 회사였다

고 보도했다. 디즈니는 최근 티비 

프로그램과 영화에 동성애자 커플

을 계속 출연시키고 있다. 이로 인

해 영화 미녀와 야수는 일부 지역에

서 상영이 거부당하는 사태까지도 

벌어졌다. 

기독교 커뮤니티 '갓톡'은 20일 

디즈니사가 동성애를 장려하고 있

다는 라이프 사이트의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지난 3일 국민일보도 'TV

만화영화 ‘프린세스 스타의 모험일

기’ 동성애 조장 논란'이란 기사에

서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만화영화

에 남성끼리 키스하는 화면이 두 차

례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5일에도 '

미녀와 야수, 디즈니 영화 최초로 

게이 스토리 등장…“아이에게 보여

줘 말어?”'란 제목의 기사에서 동성

애 스토리 등장에 우려를 나타냈다. 

두 작품 외에도 디즈니는 다양한 

작품 속에 동성 커플을 등장시켜 왔

다. TV시트콤인 ‘찰리야 부탁

해’(Good Luck Charlie)에는 레즈

비언 커플이 나왔고, TV만화영화인 

‘괴짜가족 괴담일기’(Gravity Falls)

에는 게이 커플이 등장했다.

그런데 이런 디즈니사의 성향이 

1990년대부터 조짐을 보였다는 지

적이 있다. 1998년 산타크루즈 캘

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열린 LGBT 

학생 컨퍼런스에서 동성애자 운동

가인 엘리자베스 버치가 전 디즈니 

최고 경영자인 마이클 아이즈너 회

장이 회사 직원의 40%가 동성애자

라고 말했다고 발언하는 장면이 포

착됐다.

엘리자베스 버치는 마이클 아이

즈너에게 디즈니사에 동성애자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한 30% 

정도 되느냐고 묻자 아이즈너는 “

틀렸어 엘리자베스, 40%야”라고 말

했다는 것이다. 

이미 1990년대에 디즈니사에 동

성애자가 40%였으니, 왜 디즈니사

가 친동성애 성향을 가진 회사가 되

었는지 설명이 되고도 남는다. 오랜 

기간 어린이들의 정서에 많은 영향

력을 끼쳐온 디즈니사의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보여주는데 세심한 주

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에 네티즌들은 "동성애자를 고

용한다는 거 자체에 문제는 없지만 

높은 비율로 동성애자를 채용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고해볼 필요

가 있는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라니 할 말이 없다" "

그래서 동성애가 계속 나오는가봐" 

등의 우려는 나타냈다.

‘미녀와 야수’에 등장한 동성애 스토리...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이성숙 작가의 산문집 “고인

물도 일렁인다”가 출판됐다. 

작가 이성숙은 40대 후반에 유

학을 결심하고 미국으로 이주한 

후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업을 

하면서 또 한 번 잊어버린 스스

로를 찾은 글을 담아냈다. 

그녀의 수필에는 삶에 대한 담

담한 고백부터 ‘나의 필명 구아

에 대하여’, ‘인화 서연이’ 같은 

서정성 풍부한 글과 ‘한자 어휘

에 대한 오해’, ‘역사 교과서 논쟁

을 지켜보며’와 같은 지적 사유

가 돋보이는 글들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간결하면서도 짧은 

글로 폭 넓은 생각과 감성을 표

현한 글들이다. 

본서는 자녀교육과 살림, 맞벌

이까지 혼자서 다양한 역할을 해

내는 한인 주부들에게 도전과 용

기를 주게 될 것이다. 

작가 이성숙 씨는 64년에 출

생, 중학교 국어시간에 지은 “서

두르지 말고, 그러나 쉬지 말고”

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다. 6

년 전 도미 크리스천헤럴드 신문

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대구일보

에 칼럼을 쓰고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제4회 목월문

화제 백일장 장원, 2015년 “기독

문학” 수필 신인상, 2016년 “시

와 정신” 신인상 등이 있다. 

이성숙 작가의 산문집 “고인

물도 일렁인다”는 LA웨스턴 갤

러리아 마켓 2층 세종문고(323-

735-7374)와 기독서적센터

(323-737-7699)에서 구할 수 

있다. 

한편 저자의 출판기념회와 사

인회는 오는 4월 6일(목) 오후 6

시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옆에 

위치한 드림 웨딩 홀(3255 

Wilshire Blvd)에서 갖는다.

▲문의: (213)368-7777, 작가 

이메일(sooksslee@gmail.com)

“고인물도 일렁인다”

간결한 짧은 글로 폭 넓은 생각과 감성 표현

저자 이성숙

새책소개새라김 사모  (CCA 한인대표)


